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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Yun Seok Jung’s Children Songs

  Lee Myeong Ok

  Advisor : Prof.Baek Soo-in,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carefully examined Yun Seok-Jung's life as it is thought 

that a writer's career relates to the environment where they were 

brought up. 

  In 1924 when Yun Seok-Jung began writing, the atmosphere of his 

society was depressed under the oppression of Japanese imperialism. 

Not long after he had a period of confusion due to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n he experienced the Korean War which was 

the most tragic event in our history. The writer who suffered in this 

period of difficulty had an attitude to join in social movements focusing 

on national unification and later he was engaged in future-oriented 

writing. Then with the point of view that a children's verse is written to 

be sung, the study analysed aspects of his writing and his achievements 

as a poet of children's verses. Present children's verses are only' 

literature to be read with the eyes ', but his children's verses are 

delivered to the readers in the form of singing through various media. 

So he became a popular poet of children's verses. His poetry writing is 

special as he has a natural skill for dealing with Korean language and 

breathing, and he was considered a poet who raised the level of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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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verses. Most existing studies on his juvenile mind emphasized 

that he wrote of a world which was isolated from reality. However, this 

study intended to approach his mind with the premise that he had realized a 

new childhood image. So this study rediscovered characteristics which were 

ignored or are being ignored in our children's literature and tried to 

understand how they were used in his writing to complete his literar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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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1. 연  목   필   

 

  (1911.5.25~2003.12.9)  우리  동 학  개    

가 다. 그  동시  동   동극, 동 , 필 등 동 학  다 한 

 들  1,200여 편   다.1) 특  그  신  시도한 다 한 

 동 학   특  동  에 집   울여 다. 그  

 , 800여 편  동  리어진 것  다  동 학 가에게  볼  없

 독특한 경우다. 동   태  독 에게 달  에 여  보

다 그 향  다. 그리하여 그  어린 에 한 가 거  없어 어린  

 지  같  시 에, 어린   트 드  해 낸     

 한 사  억 다. 한 그  우리  동 학사  할   

릴  없   겼다. 결  그 , 그   『어린  한평생』2)  

목 럼 한평생  어린  함께 어린  해 살 다고 해도 과언  니다. 

‘ 가 어린  같지  결  하 에 갈  없다’    

 평생  고 한 답고 진 러운 동심(童心)  계  미

 변해 주  말 도 하다. 간  가  할 후  심  동심 , 그가 

했  동심  학  울한 시  어린 들에게 었고 등 다. 

  한 가  생  살펴보  것  가   하  매우 하다. 

에 그  경과 시  상   어  다. 

1) 다산 가      어 다.  1980 에『  동  525 곡

집』  간하 고, 동  린 것도 800여곡  다. 1988 에 간한 『  집』에  

800여 편   실 다.  신  원 , 어 과  담에  그   ‘한 편쯤 

지  생각한다’고 고 다. (「 동 학 만만하게 볼 것  니다.」,『 학과 식』 

49. 2000. 가 . 133쪽.) 에 한  쓴 경  1300여 편(「  연 」, 단

학  사 . 2008, 4쪽.)  하 , 곤   평 (「  동시에 한 재 식」,

『한 학연 』 20집. 2009.5. 145쪽.)에  1200여 편  고 다. 경용( 경용,「

」, < 동 학>, 1966, 5. 59쪽.)과 재 ( 재 ,『한 동 학사』, 지사, 1978, 224

쪽.)  ‘ 가 만 여편에 달한다’고 말한  다. 그러   연  매체  지, 

과사  등에 1,200여 편  어 어 본고에  1,200여 편    다.

2) , 『어린  한평생』, 사 , 1985.



- 2 -

  특    강 에 태어  다사다 한 어린 시  보냈고, 한

쟁  시  픔  몸  겪었 , 독재체 하에  동한 

가 다. 우리 민   극  집  그 곡  시 , 갖  몸

 헤쳐 가  없  동  했  만  그  많  거리  지닌 

사 다.

    동  시 한 시   강 고, 그가  동  

하게 한 시 도 복과 6․25 쟁 등 우리 민  사가 몰  시

다. 그런 그  에  시  실  담  것보다  하고 한 

 다. 그   그   고 ‘ 실  주 ’니,  

‘동심 사주 ’ 고  한다. 그것  그가 가진 가 식과  체  

지 못한 상태에  내린  결  닌가 한다. 어 들  겪  실  

들에게만  거운 짐  주지 말  그  고한 식  하고  

 쓰게 한 것 고 생각한다. 

   단 등단  계 가  ≪ (1924 )≫과 ≪ (1925 )≫ 

후 우리    동 집  『  동 집』  간한 후 없  

동    동  한 결과 한평생  우리  동  에 게 지 

하 다. ‘동 하   생  연상하게 고,  하  동  생각하게 

’3) 도  동 에  업   것  그 도 하지 못할 만  

(自明)하다. 하지만     어린  간   동 학  

용에  다  한 진실  가벼  여겨지고, 동 학   (照

明) 지 못하 , 단에  학   상  당하게 평가 지 

못하 4)  실 에  그  업  과 평가 고  것 한 실 다. 

 타 운 다.

  러한 실에도 하고  동 가 꾸 하게  심   

 동시  다  가들과 별  신 한 식, 우리 언어에 한  

감각, 그리고   가지 가 주   었다. 

  본고에  행연 사  고  하여  동  다 한 에  , 

그  탁월한 학  감각   러  재   미 에도 사 들 

3) 피 득,「마 지  동  샘」 1962. 2. 26. , 『어린  한평생』, 사 , 1985, 

291쪽.

4) 원재,『 동 학 -  과 실 』, 신원 사, 2000, 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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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究明)해 보고  한다. 한 그  에  

타  핵심  동  특질(주 , 재 , 식 )  심 , 그   

에 드러  학  특징  살피고  한다. 그러  해  연  향  다

과 같  하 다.   

   1 에  본고  연 목  고 행 연  살펴보  에 

한 그 간  평가  해 보고  한다. 

  2 에  그  생  훑어보 , 가 식   경과 함께 그  동

 해 보 한다. 가  삶  그가 도하거   도하지 도 가

 에  마 다. 그  가  연 할 , 그 가  에 담  

미 해 만  하다. 가가 산고  겪고 상에 내  들 , 도

건 도 지  그 들 사 에  가  들 사 에 미 한 

연결고리가 내재 어  다. 그  특  가    해하

 해  들 사  항  격, 재  재  감 식   

특징  고 할 필 가 다.  해  결  러한 가   태도  

에  하 , 러한 태도  가  체험  내    그 체험에 한 

 규   가 할 것 다.5) 그가 단에   내  1920

  강  울한 상  탓에 학계   경향 ‘민  

과 울  동    통해  달 보  심 (心因)  용하여 

 동  가들  감상 고 상  내용  겨 쓰게’6) 었다. 그

러   어 고 울한 당시  향  달리한 고 한 거

운 계  하고  것  사실 다. 러한  지향  들  어 에 

근거하고 고,  그  에 어떻게 고 지 그  동 에 해 

보고  한다. 

  3 에    에 드러   핵심  그가 하고  

하    하  그    특  동  특징  주  과 

재  , 그리고 식 (언어 )  어 보고  한다. 그  

 실  식에 어 고  동  태도  보

고  편 , 역사  식함에도 미 지향  태도  보 다. 우리 역사  

5) 리샤 , J. P. 「프  학 평  새 운 상」, 『프   평  해』,  편역, 민

사, 1984, 189~192쪽.

6) 원 ,「한 동 」 재  편, 『한  동 학 가 』, 前篇, 당, 199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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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 다고 해도 과언  닌, 곡  시  살  가  생  감 할 

 결  연 러운 상  닌 것  실하다. 

  본고  연  한 트      『  동

집』7), 『 쇠』 8), 『새싹    집』9)과 그가 사망 지 한 

동  집  『여든 살  』10)  『그 얼마  고마우냐』11)  『

갑  가워』12)  택하여 주  용했다.  트들에 실린 들  어

 한 시 에 한(局限)   니 , 그   생 에 걸   동에  

 것들  에, 그  과 동  연 하  별 리가 없다고 생

각하  다.   

1.2. 연 사 검

  그  한 동과 한  동 학에  여도에도 하고 그에 

한 연  실  미미한 편에 한다.  그  에 한 가  평가  향

  체계  연 도 하다.   학  포  평가  시도했

 재 마 도 “그  업  동   동시   역에 한 해  언

보다 동  과 동시  개 고, 동 지  편집  통한 동가

, 직체  통한 동  운동   가지 ”13)  평가   한

7) , 『  동 집』, 신 림, 1932.

8) , 『 쇠』, 사, 1948. 102쪽.

9) , 『새싹    집』, 웅진 사, 1988.

   동 집1. < 들 >  73편/ 동 집2. <달맞 >  73편/ 동 집3. <산  강 >  74편/ 동

집4. <낮에  달>  72편/ 동 집5. <고향 >  73편/ 동 집6. <  >  74

편/ 동 집7. < 달샘>  74편/ 동 집8. <새  어린 >  74편/ 동 집9. <  업 > 

 72편/ 사진동 10. <  엄마 >  74편/ 동시집11. < 달새  하루>  72편/ 동시집12. 

<  어린 >  73편/ 동 집13. <열 가 >  20편/ 동 집14. <짝짝  신>  

14편/ 동 집15. <하  >  10편/ 동 집16. <열  >  14편/ 동 맛보 17. <동  

동시 > / 18. <사  짐승 >/ 담 19. <마  등 >/ 그 Ⅰ

20. < 가 없고 보 >/ 그 Ⅱ 21. <겨울   >/ 그 Ⅲ 22. <어  승

달>/ 그 Ⅳ 23. <   >/ 그 Ⅴ 24. <  살 다>/ 어린 에게 주

 25. <어린  어린 답게>/ 어 에게 주  26. <동심  견>/ 우리  운동 취

27/ 어린  한평생Ⅰ28./ 어린  한평생Ⅱ29./ 사진첩30. < 취 취>

10) ,『여든 살  』, 웅진 사, 1990.

11) ,『그 얼마  고마우냐』, 웅진 사, 1994.

12) ,『 갑  가워』, 웅진 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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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  것만 보 도   다.

     지 지 ‘  동심주 ’  틀 에   

 엇갈린 평가  다. 하지만 에 한  평가들  한 

트 보다  해  후 ‘ 학’과 ‘ 실 여 학’  에  그  

 평가한  한다. 

  에 한 평가   것과  것  해 볼  다.  

  원   “    시  거벽”14) 고 했고, 

주 한     “시  생 상   그  동   에 

그 내   공했다”15)고 했다.

  목월  “ 들  생 과 생 과 어울리  연   한 가닥  포 한다

 것  동 에  미 산 생  어  것”과 “  경건한 마  맑

 연  ” 시  하 , “ 들  생각과 보 과 슬픔  한 들  

말 , 여럿   용  ,   것과 곤거리  것”  들었다 

하고 “  동 집  가   특징  리듬  드럽고 연 러운 것”16)  하

다.  “  것과 맑  것, 싱싱하게 새 운 것  사  에   어린

  합 , 꿈  삭 , 한 생  ”17)    

도  게 매우 평가한  다. 계 주  동 학 쟁  한  1930

에 그 쟁  심에  신고   ‘꿀, 꿀, 꿀돼지’18)에 해 “진실

13) 재 ,  , 217쪽.

14) , 「  」,『  동 집』,  , 리말. 

    “그  생에 그에게  고 가 다  미 가 다  지  ‘어린 맘’

 어 리지 니할 것 다. ( 략)  시집에 담   가 리 편  하 도 그

것  에  것   지 에 지 지 니하   맘  간 하다.    

미  동  운동에 한 시  그  만  한 것  어   평   다릴 것  

니어니   과 근한 연   계  그가 얼마  동  사업  직  삼 지, 

얼마  동  한 편  짓 에 고심 담하 지, 그리고 가 지  동 에  드시 곡  하여 

  그  얼마  그것  하 지, 얼마  없  하 지  목격하 거니  그  

뛰어   결  만  산  니 , 각고  신고 경  피  산  것   목도

하 다.”고 하 다.

15) 주 한, 「동심과 」, 『  동 집』,  , 10~12쪽.

16) 목월, 『어 동 』, , 1940. 에 실   평.

17) 목월, 『 』새  평, ≪한 보≫, 1956.11.19 

18) 막에 어  룽갱

     들  다 고 도망가지 .

     심  우리 , 꿀돼지

     탕 지 러 쏟지 고

     엉 엉   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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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어린 다움”19)  보여주었다고 평가하 다.

  어 해  직후, 지용도 동 집 『 생달』(1946. )  리말에  

“8․15 후    본격  동 학가가 어 간다. 동에 하여 건

(建國的) 사상  도  상실한 동 학가  업신여겨 ” 고 하여 그  건

 사상   평가했고, 평20)에  ‘ 고 재 고 한 울 들’  

감 과 지   어낸  ‘도시  감각’에 해 평21)했다.

  재 도  평가  한  다. 그   우리  동  

과 울러 동시  새  연 개  하 , 그   고 

실  것  고 말한다. 한 재   극  실  

그  그리 보다  실  향  어 가고 , 그   동 들

 재  재가 다 함에 해 도  보고 다.22)

  신 득도 ‘  하  ’23)  그   특   리

하고, 그  동 가 동심  해하   하여 사  동심에   

 재미   그것  독특한  여 시  다 ,   었

지만 어린 만  겁게 웃   한다   신   평가하

다.24) 한 그   학   답고 한 어 에 운 

어린  사  그 탕  동심  어린  사 지만, 그 에 가 사  

사  고, 것   사  어진다25)고 했다. 

  원  ‘  강   한  동시 학  슬픔  계보  생  계보  

어  그 울한 시  그   하고 생   생  

계보  었다’고 하 다.26)

     울  우리 , 꿀돼지

                                     ≪ 보≫, 1929.10.10

19)신고 ,「동 에 (1)- 시  , 동 시 에게 주   말」,《 보》, 

1929.10.20

20) 지용,「  동 집『 생달』」,≪ 보≫ 1946.8.26.『 지용 집2 ․ 산 』,민 사, 1988, 

304쪽.

21) 지용  러한 평가에 해 곤  「  동시에 한 재 식」(『한 학연 』 20집, 

하 학 한 학연 . 2009. 5. 159-160쪽)에  우리 동 단  그동  간과했  니  

고  미 에 해  짚어 내고 다고 평가하 다.

22) 재 ,   , 215~224쪽.

23) 신 득,「한  동  학  연 」, 단 학원 어 학, 1982. 31쪽.

24) 신 득, 「한  동시사 연 」, 단 학  학원 사학  , 2001. 84~85쪽.

25) 신 득, 「  연 」,  학 계  , 2008. 58~59쪽.

26) 원 , 『 동 학과 평 신』, 과 평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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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그  에  한 본주  사상  어 다  “ 에 

담  본주 ” 고 우  그  한  동  1  것  도 

할  없  사실 도 규 짓고 다.27) 한 그  “  우리  언어

미가 해 낸 생동감  하  업에  공한 시  그  동 에 

통  생동감   쓰  본 리듬   에 상 시  맑   사

 ”28)   시어  탁월함  게 평가하 다.

  병규   막사 사 상  상할 당시 우리   만  

강했 , 상   거 고 했다. 그러  그  “ 계에   만

 학 동  한 가  시  없고,  만  민  에 그만한 향

  사 도 없다”29), “  어린  운동  재 과  합  

산  어린  운동  피운 사 ”30)  그  학 신, 학 계, 

학  향,  운동   샀다.

  시  가 , 곡가  우  『   우  가진 사 , 』에

  “마  에 엄청 게   우  갖고 ”시 고 

하 , 그가 우리말   쓰   탁월한 시 었  지 한다. 한 편

고    가운  “삶과 우리 실  어 ”

들도 었  언 하 , 해  에 그  동 가 “  ‘ 과  동 ’  틀에 

갇 게 었 지  지만 그것 에 그  다 한 들 지 어

   것 같다”고 신  견해  고 다. 그   시가 지닌 미

 우리말    쓴다  과 울러 “  동 가 가진 내용과 틀  

시  가 ”  함께 들고 다.31)

  에  ‘동심’지향과 ‘ 한 언어감각’   평가   

 에 해   하   평가  포  연 사 다. 그  

『 동 학과 사주 』  에  강  학   진보  동

학과 동 학주  별하고, 동 학주    , 

 거 한다.   에   ‘ 주 ’ ,  ‘

27) 경 , 『한 동시 』, 사, 1979, 179쪽 

28) 경 , 「한평생 언어  보  만든 시 」, 한 동 학 21 , 2004. 103~104쪽.

29) 병규, 「  한  우고 어  피운  어린   동」,  학

계  , 2008, 149쪽.

30) 병규, 1   학  지상 강 , 2008.11.8

31) 곤, 「  연 」, 하 학  학원 사학 , 2013. 재 용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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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규 하고 다. 그리고 “  주   주 가 고 

 티 과 상 신 실에 집 하고  한 특징  고 지만, 그 

 도 한 것 었다.”고 한다.  런  프 진 에  

동 학 평 동  했  그  에   것 다. 그   계 주

 에  강  우리 동 학  통  평가하고 다. 그  과 

 견한 어린 상  주  주  하고 그것과 한 경

계  함  새 게 건 할 동 학  격  계 주  동 학  

통에  고  한다.

尹氏가 方氏類  티 탈리  淸算한 것  어 지  었

다. 어린  본  티 탈  하지   그 게 敎導해   

다. 그러  尹氏  樂天  도 安易한 것 었다. 어린 가 生理的 

本質에  어  樂天的 니  그것  그  보  뿐 지 어 한 

社 的 要請에 하여 그 게 한 것  니었다. 그러므  尹氏  樂天

主義  어린  生活現實에 어  具體的  時間的 人間  

니  生理關係에 어 만 抽象  空間的 人物 - 卽, 實際 社  歷

史的 關係에  別  制  지  天使 다.  感想과 樂天

 外皮  除去하  方氏  尹氏  內容에 어  究竟同一한 天

使主義者 - 所  純粹兒童文學主義者 다. 或者  다 같  天使主義

도 尹氏  그것   취할 가 었다고 생각할 지 다. 그러  

내 意見  그  正反對다.  그 客觀的 結果  보  方氏  天

使主義보다 尹氏  그것  리  지 못했다고 생각한다.32) 

“尹氏  樂天主義  어린  生理的 未熟  同率性에만 置中하여 

民族的 社  現實  無視하고 어 고 어린  거운 人生 ,  

거워하지    人物 고 함  實狀  그 지 못하고, 

그러므  그 게 여겨    幸福感  함  어 주어 그들  

精神  蠱惑시 다.”33) 

  한 도 그  평 집에  다 과 같  평  하 다.

32) , 『 동 학  사주 』, 동  1집, 동지사 동원, 1948, 29~30쪽. 

33) ,  ,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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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달>34) 동  계  다   동  해  쓴 시  

시 보다 어린 들  상  한 어   취미  고 

다  사실 다.  거  걸 마  우  들  동 학 

 독 가   없다. 동 도 그 고 동  역시 말  할   

 용  다. 그런 도 거  든  그것   도 

없고 시   도 없  들   쓰고  것  그 

들   한 것  니  어 들  취  한 것 다. 런 어

들  만  한 어  본   것  리 운 말  

어 다고 하 도 동  한 학 고 하  어 다.”35)

   그   당한 민  어린  습  볼  없고 실 식  시

한 , 운 말  어린  귀여움  그리  실에 맞지  “  

계  주”36)    갖  내용   하 , “  동

 동심 계  우리 동 학  주  해    동

가들  계  고하게 지 하고 다”37)  강한 어   

한다. 

   할 , 그   내포한 동심주  에  주 거  것 

 하 가  ‘공상 ’  다.  『시 신과 신』에  

게 말한다.

어린  하  동심주  시  감동  지    상

상에  하지 고, 상과 공상에만  동  계에  

고 한다( 것  한  많  공상동 가 지  것  실  

어 린 한 상 에  만들어지  것과 같다). ․  목월

 동 가 다 그러하지만,   동 ․동시가 여 에  어

지 못한다.38)

   ‘ 겨운 실’   미 하고 말 뿐  어린

34) , 『 생달』, 사, 1946.

35) , 『시 신과  신』, 쇠, 2005, 12~13쪽. 

36)  , 177~182쪽. 

37)  , 182쪽.

38)  ,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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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각 한 실과 하  공상  본질  실에 한  사색  볼 

 없고 언어  감각  만 각   주고 다  한다. 실  

엎  상상 과 연결하지 못하  어린  과 하지 못하고 시  

과 탁월한 언어 에 고 말 다  것 다. 

   “  동시에 타  동   망  가지고 미  다리

고  것  특징” 고 하  “  동시에  역사  과 과학

  없  막연하게 동  에 타  단  상  한 동심주

 계  지 지   없다.  ‘ 어  할 당  동’  직 없

 실 에도 하고 시  가 하거  계에 한  감  가지지 

고 다. 러한   없다  것  그 한계” 고 하  그  동시

에 등 하  든 ‘ ’가 한 습   것  지 하 다.39)

   강승  “  들  러싼 사 과 실  움직 , 들  

심  갖  든 것에 리한 감각  갖고 다”고 했 , 한 시  재가 편

향  없고 우  탁월한 언어감각  갖고 다   평가  한 , 

그러  “  살  들  하고  학  도 고 어내  할 

동 학  동심 사주  러 다   다. 동심 사주  결  실에 없

 동들  그 내  학  사실주  신  뿌리내리지 못하게  근원

 도 한다”40)   학 향  평하고 다.

  듯  ‘  동심주 ’  가한 시  우리 동

학사에 ‘ ’  들어지거 ,  극복해 할‘ ’  취  

극과 극  평가  다. 에 한 러한 과도한 과  한 

트  얻  결과 보다  해  후 ‘ 학’과 ‘ 실 여

학’  에   한   평가한  한다. 어  쪽 든 

한  동 학   에   어린 들  생  리하게 포 해 내

어 어     다  것과 그 들  갖  역사 ,  향

 하고 다.

  하지만  연 들   한 학   검 하고 그 가  

규 한 것 보다 한쪽  에 우  경향  다. 들에 하  

39) , 『동심  견과 해  동시 학』, 청동거울, 2008, 104~109쪽.

40) 강승 , 「동심 사주  뿌리 - 과 강  학」, http://www.dongsim.net/



- 11 -

원  『  연 』41)    진  연 고 볼  다. 그   

에   동  태 변  시   리해 한다. 한  

동  , , 후  어  실  동심주  동 ,  

실 여   동시 , 후  생  동시 (謠的童詩期)  하

여 태상  변  규 하고  하  한편, 내용  도 게 고들어 

 탕  한 꿈과 동경   식에  심  보 다. 그러  

 에 도  특 한  특 만  언 하  한계가 보 다.

  상에  살펴본  같   동 에 한 연   함과 

동 학사  ,  그 질에 해 과 (過疎)함    다. 한 체  

루어  보다   가 다.    한 연  필

 다. 에 본고     동  심  상에 드러  

가 식  근거   과  경에    동 , 그   특

 주  과 재  , 그리고 식 (언어 )  어 집

 연 해 보고  한다.

41) 원 , 「  연 - 동  ․ 동시  심  -」 , 한 어 학  학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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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  연  향

    우리 동 학에 어   하고 1,200여 편   

겼다. 그  동  800여 편에 달한다. 마다 한 곡  다고 해도,  

 2  훌  어  다    만  량 다.  만 보 도 

 여타  보다 동  에 보다 심  울    다. 동

 어린 뿐 니  어 도 함께    것 , 특  ( )  

지향하   들  든 연 과 생 체에 사  듬뿍 담  한

다. 것  한 동심 계  연  동시에, 동 말  하  어린 들에

게 한 심 과 타 (他者)에 한 , 그리고 주변  든 것들과  운 

삶  지향할   돌  역할  할  다  것  미한다. 것 말

 평생  어린  해 헌신해   도한 가 니었 . 그러 에 

그  한 쟁 직후‘새싹 ’  어린  합 , 합주단  만들고, 60  

후  500학  목   등학  가  지어주  ‘  그

’   주 하지 다. 본고  특   에 하여  특  

심  울  그  동  연 , 하  것  매우 미  업  여

고 그가    동   집  연 해보고  한다.

  그러    다 보  동  동시  경계가 다  함   

 다.   단  곡  여  린 동시  동  하

고, 그 지  것들   동시 고 싸  컫 에  미진한   

다.  동시집 『 어 린 』에    맞 어 지  것 ‘동 ’

 하고 게 지  것 ‘동시’  하 , ‘동 ’ ‘어  어린  해 지  것’

과‘어린  신  지  것’  , ‘어  지  것’에  ‘어린 가  ’  

‘어린 에게 들    가지’가 다고 했다.42) 그러   경우 그

가 동시  컬  에도 (4 ․ 4 , 7 ․ 5 , 6 ․ 5  8 ․ 5 )   

것  많고,  신도  곡  여 리  가 니 도 ‘동 ’  

지 한  니43), 그  동  에 어  택하여 하 에  

42) ,『어린  한평생』, 웅진 , 1985,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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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우가 많다.   에  학  동시  동  

 체  보고, 특  동 만  갖  특  하여 보고  한

다.

  한 가지 , 본고에   동 고 한  할지 도, 곡

가 어  린 것만 하 고  다. 그러  곡 가 여

지지   리지  것 에도 그가 동 고 컬  것   가지 

용하 고, 그   리지  다. 

  

2.1. 동  동시   개

2.1.1. 동시  동  상

  우리 동 학사에  동 가 동시  해 갔다  식  리  

다.44)  동시  태  동 에    내재 과 산  가

진 것  동시  한다. 동시(童詩)  말 그  하 , 동심(童心)  탕

 생각    시 (詩的) 언어  상 한 다.45) 동시  어린

가 직  쓴 ‘어린 시’  ‘어  어린  마  쓴 시’  하지

만,  어  어린  마  어린  계  어린  생각  쓴 

 동시  개  본다. 동시  어린  한  행 므 , 재  

어린  계에   하고 어린 가 해할   것 어  한다. 한 

동시  주 독  어린  함 과  용  시할  없다. 

  우리  동시  1908  ≪ ≫ 간 에 실   신체시 <해

에게  에게>에  시 었다고 보  것  다.  4·4

43) 『 』,『 동산』,『엄마 』에  동 집 고 어 지만 실   틀(4 ‧ 4 , 

7 ‧ 4 )에  워진 시가  많다.

44) 재 ,『 동 학  』, 사, 1984, 17~18쪽.

    “동시  학  신시운동(新詩運動) 럼 동시․ 동시․산 동시   진 었 . 

 심에  내재  심  했다”,‘동 ’가‘ 동시→ 동시→산 동시’  

 었 , 런 변  과 에   심  동 가 내재  심  시  “ 했다”고 

하고 다.

45) 원재,  ,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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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등  가 식  리고 한 시  태  등 했다  

에  학사  가  도 하다. 후 1925  지  가  

동 가 주  루다가, 1930  후하여 식 에  3․ 4  7․ 5  

태  어  시 , 1933   첫 동시집 『 어 린 』  

 동시  틀   시 했다. 하지만 당시  동시 ‘  동시(謠的 童

詩)’니‘시  동 (詩的 童謠)’   컬어지 ,  동 에  동시

 가  식    시  가 복합  과도  식

다. 

  동  들     가진 말 다.  들  겨  

운  말한다.46) 동  역시 동시  마 가지  주  어린 들  상  감

 마  한다. 하지만 동  식상 한 리듬  갖고 식과 

사(修辭)  시하  한편  돋보  특징  갖고 다. 

  동  원시 합 에  그 시원(始原)    고 가  후 

학  었다. 가가  지지   해 내  

동  동   승동  도 하 , 거  3․ 4 , 4․ 4  격  

갖고 었다. 

  에 해 동  근 학    가에 해  동

 말하 , 3․ 4 , 4․ 4  격   7․ 5  격도 어 동 보다 

훨  폭    갖 다. 동  1910 에 훈  주  해 만

들어  한  가(唱歌)에  시 었다고 보  것  다.

  그러다가 1920 에  동심  든 동 가 등 했다.  <

별>, 극  < 달>, 지  <고드 > 등  그  동   것

들 다.   도 1924  ≪신 ≫지(誌)  1925  ≪어린 ≫지

(誌)에 각각 < >과 < >가 어 등단하 다. 들  하게 동

한  시  동 학   시 고 할  , 동 학  

1930 에 그  룬다. 

  동시  내용상  재  내용  연과  감  연과   탕

 개  감      동시, 어린  실  생 에  티

 얻거   그들  감지한 여러    생  동시, 어  사  

46) 원 ,『 동 학 』, 한 , 2001,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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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어진 식  사  등  학  미  어 주  삼   동시 

등  다. 식상  시상(詩想)  게 어 가  식에  

 운  동시, 동시  본질  지하  그  식  산  태

 취하  산  동시,  동시  함 미  하고 어  사건  개  

가  거리  시상  어 가  동 시,  태  시하  

쓰   동시  할  다. 여   동시  다시 3․ 4 , 7․ 5 , 4․ 

3․ 5  등  식  취해 리듬  통한  업  취한 동  3  6  44

 내  시  식에 맞춰 쓰  동시  다.47)  

  결  미리 말하 , 동  동시  커다  고리 에  식  탕

   강한 어린  한 시  말한다. 동시  태가 

 것  동 고, 동   어  내재  산  지닌 시가 동시

다.48) 

  원재  동  동시  계   같  한  다.

  

동  동시   타  리듬  태  가 다  뿐 운

 시 ,  격에  다  것  없다. 다만 (謠)  미

(美)   드러내고 한 식  가지고 어   지

 것   한   말하고, 시(詩)  리듬   

어들여 한  가  사 (思惟)  미지  감  

어낸   말한다.49)

  리하 , 동  한 식  고  질 것   한 것 고 

동시  보다 식에  운 것  뿐 운  격  같  뿌리  다  

가지  것 다. 동 가‘가  드러내어  하  것’  동시

‘그 한 감  미하  삭  것’ 다. 한 동   생각  

 드러  , 동시  감  가  지  것 다.

  학에  말하  동  가 에 얹 진 시 고 할  다. 동  4․ 4 니 

7․ 5 니, (對句)니 하  색  한 리듬과 한 틀  가지고 어 

47) 원재,  , 99~104쪽. 고.

48) 민 과사  편 ,『한 민 과사 』‘동시’ 항, 한 학 연 원, 1991.

49) 원재,  ,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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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고 , 단  료한   내용  하여 내용 달 용 하

다. 결  동  동시  한 태 ,  특   시  어

린  한 랫말  한다. 

    

2.1.2. 동  특 과 역할

  동   해내   지 가 실   동 ( 승동   

동 )  어  어린  해 한 지 가 실한 동  어

진다. 동  다  것들 럼,  하   학(口碑文學)  

한    리듬  어 얼거리  말  연(口演)  것  

다. 

①    에

   에 

울고 가   러  

우리 생님 실 에 

엽  한   주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가   보 

 

② 껍  껍  

껍  껍  

헌집 게 새 집 다  

껍  껍  

 어  

 집 지어 게

껍  껍  

 집에 났다 

쇠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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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리 집에  니 

우리 집에  니  니 

(  러 단다 단다)

    냐 냐 

(    단다 단다)

가   보 (가   보) 

④ 여우  여우  하니  

여우  여우  하니 ( 다)

꾸러

여우  여우  하니 ( 한다)

쟁

여우  여우  하니 ( 다)

  (개 리 )

살 니 죽었니 (.....)

살 니 죽었니 (살 다)

! ~

   동 들  특별한 가  없지만, 각각 특색  리듬  어 얼

거리듯 그러  신 게 짓과 몸짓   하    겨움  해

다. 들  마주  짝  맞 거  에  고 몰 다니    

 것들 다. 

   동 도 마 가지다. 각 에 맞게  용  곁들   

 게 어진 것  다.

해님   웃

 에

 가

 어

꾸러  그만 고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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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 없지

마다  어

 어

꾸러  어 어

어 고

  

 어  

    - ‘  어 ’ / 50) 

     , ‘해님   웃 ’에   웃  과 몸짓 , 

‘  가   어 ’ 에    시  하  용  곁

들   다. 그냥 지 고 동  내용  용 시 , 용  곧 

 말하고  미 ,  감각  꾸미  태 다. 에    

 맞춰 주  것도 마 가지다.51)

  동   월  거쳐 에   승 고 여  어 

가  사 에 그 시  여건  상 에 맞도  랫말  도 한다. 에 

동  개  하여  통해 어 사 들에게 거   

리  에 동  지 가 실한 연  랫말  그  고 어 

 뿐, 지 다.  

  한 동 에  (分節)  , 시  연(聯) 고 도 하다. 

동 에  ‘ 껍  껍 ’  ‘여우  여우  하니’ 럼  없  

것  많 , 4․ 4 니 7․ 5  등  에 맞 어 없   어갔  뿐 

 한다  생각  갖지  다. 하지만   동   

어 그 특징   하고 다. 동시  연  시     내용  

에  시    갈  워  것 다. 다  럼 동시에 어  

연  각 연 리  짜  다   다.

가 

 .

50) ,『  어 』,  엮 , 어린 , 2001.

51) 원재,  , 162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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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주

에 가득.

 한 개

 도

에 가득.

사과  

 커

못  .

 식 가

다고

만  주  .

    - ‘ 가 ’ / 신 득52) 

  그러  동  (節)  시  짜  복  마  컫  말  

 1 , 2  할   말하  것 다. 같  리  짜  같다.53) 

 

할 지께  

! 

하고 답하  

 말고  

지께  

! 

하고 달 가  

 니고  엄마

지  어 니  

 

52) 신 득, 『 학  동시집』,  엮 , 사, 2004.

53) 지훈, 『동시  엇 가』, 룡 , 1995, 66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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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

내  어 에 

엄마  가

들어 계시  

 거 .

    - ‘ ’ / 원 54) 

  한 동   럼 (對句)  루어진 다.  슷한 

어  어  가진 것  짝지   상  귀 ,    고 보

   맞  리에  것  컫 다.  < > 에  1  

체  2  체가  어 다. 하  낱말 리도  룰 가 다. 

 동  <다 다  다 >  경우‘다 다 ’과 ‘보 보 ’   

루고, ‘ 울’과 ‘ 돌’등   룬다. 한 < 다  >에

도 ‘ ’, ‘ ’, ‘ 꿈’, ‘ 꿈’ 등   룬다. 

  동  어린 들에게 말  가   행 에 하 도 한다. 동  단

하 도 곱고 운 시어  어  리듬  여해   고 해

하  한 운  것들 다. 동  다  것들 럼 가  말  재미  

미  맛 게 하  해 복  과  주 도 하고, 다 한 내 내  

말  사용하 도 한다. 

  

다 다  다

  다 .

보 보  달 에

  다 .

가 하고

울도 고,

가 하고

돌도 고.

    - ‘다 다  다 ’ / 목월55)

54) 원 , 『학 별 학  향상  한 동시집 4학 』,  엮 , 계림 사, 1996. 27쪽.

55) 목월, 『 리  학 』, 룡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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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에

 .

 웃 다.

 웃 다.

에 핀

복사  웃 다.

보고 웃 다.

다  

다  에

사 사  .

 에

고 고  들어

꿈  꾸어 .

꿈  꾸어 .

색꿈  꾸어 .

    - ‘ 다  ’ / 목 신56)

   동 들에 ‘다 다  다 ’, ‘보 보  달 에’ 럼 복  가 다

주  우리말  미  동  욱 맛 럽고 감질 게 한다. 한 ‘ 다

’, ‘ ’. ‘사 사 ’, ‘ ’ 럼 내 내  말  다 한 

용  생동감과 리듬감  그    다. 러한  동  어린 들에

게 말  가   훌 한 도 도    것 다.

  결  동   해 고,  해 ,  해 고, 어

과 어린 들   통  해  학  식  할   것 다.57)

  한 가  동  동시  달리 시간 과 공간  갖  달  

 다. 동   , 동시에 듣  들에게 그 동 가 달하

고  하   주  시 할  어  하  다. 그  동  동

시 럼 미지, 상징, 가  개  여지가 없다. 그 신 달에 용 한 

56) 목 신,『목 신 동 집』, 동  , , 2013.

57) 원재,  , 165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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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한다.58) 한 동  운  에 막 한 향  미

 시어  역할  동시보다 훨  다.

    

2.2.  동

  동(石童)  13   쓰  시 하여, 생  마감하 지 80

여 간 한  동  한 가 다. 그   1200여 편 고 볼  

한 해 평균 15편   없  내  다  가 다. 특  그   생

 통한   800여 편  동  만들어   한 가 었다. 

그동   우리   동 ․  동시 가  한 사  평가

다.59) 

   22살   1932 , 우리   동 집 『  동

집』60)  간하여 당시  여러 동 학가들  그 미가 다 다. 그   

개벽사에  행  ≪어린 ≫지(誌)  주간  맡  1933 에 새 운 시도  

한 집  내 ,  우리   동시집 『 어 린 』61)가 그

것 다. 그   집에  동시  말   사용함  ,  동 들

 갖   탈피하고 새 운 식  시  시험해 보 고 다.62) 우

58)  용 , 「  동   가지 과 」, 『 동 학 연 』 10 , 2004, 79쪽.

59) ‘ 당 당’, ‘  ’, ‘우산 ’, ‘  막살 ’, ‘ ’, ‘고향 ’, 

‘달 러 가 ’, ‘ 러 ’, 고 고 맴맴‘ ’새  어린 ‘, ’어린  ‘, ’ 업식 

‘ 등과 각 학  ‘ 가’에 지 우리 에  동 가 만들어진 강  후 

재에 지 리  많   동 가  다. 해  후 7  과 지 

등학  어 과 에도 가  많   다.

60) , 『  동 집』,  , A5 , 110 . 에  「  」  주 한  

「동심과 」  실  다. 운 에  볼    동 가 7·5    

취하고 다. 그러  「맴맴」·「 당 당」·「  한  떽떼 」·「 」·「우리집 

죽」·「도리도리 짝짝 」과 같  에  4·4 , 6·5 , 8·5  등 다 한  시도하

다.   “엄마 에  짝짝 · 에  짝짝 ”  “고  고 맴맴·담  고 맴

맴”에  보   같  복· ·  등  다.  동 집에  특  주목할  

 주 가 고  동심  계가 강 어 다  것 다. 20  다  동 들   

식에   감상주  색 가 주  루었  것과 가 다.

61) , 『 어 린 』, 계 , 1933.

62)   시집에  <여 >  하  <담 >, <언니  언니> 등  동시  <  하 니

>, <짝짝  신 >, < 싸개 시간 > 등  동 시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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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동 학  ·  체계  갖    냈  재  그  

 『한   동 학사』63)에   동시집  “  동   가사  

역에  학  역  시 ”64) 것  동  본  루

 “3 ․ 4  4 ․ 4  본  건  7 ․ 5  등  탈피하고 

동    계  마 ”65)했다  미  여하고 다.

  후에도  30  1940 , 본 학   째 동 집 『어 동

』  내고, 1946  다  째 동 집 『 생달』66)  내  등 꾸 한  

동  생  간   25  동 , 동시집  간하 , 77   

1988  평생   망 한 집67)   간했다. 후에도 그  

『여든 살  』68)   ,  『그 얼마  고마우냐』69)  

『 갑  가워』70)  간하  등 고 에도 어린  한  지 

다. 그   동  도  , 1978  동  상

 컬어지  막사 사 상(언  학 상)  고, 미 한  같  

피 득도 “동 하   생  연상하게 고,  하  동  생각하

게 다. 그  동   우리 동 학  古典 뿐 니  다  어   동

 시 에 하여도 색  없다.”고 하  ‘마 지  샘’  그  동  

근원 고  울 도  그  상  게 평가 고 다. 

  재  “그  동  동시  할 지  지 들에  3 에 걸쳐 

 도  한  동 학  ” 고 말한  다.  간  통  어

63) 재 , 『한   동 학사』,  . 

64)  , 217쪽.

65)  , 217쪽.

66) , 『 생달』, 사, 1946. 째  동 집 『어 동 』 간행 후 복 지 지

 41편  동  복 후에 지  9편    집 다. 동  ‘ 리말’과 

 ‘ 리 ’  고 1  ｢새  어린 ｣    ｢  ｣, ｢우리 동 ｣ 등 

12편, 2  ｢맨드 미 강 ｣   ｢걸 마｣, ｢ 지개｣, ｢ ｣ 등 12편, 3  ｢주  

고｣    ｢껌  껌 ｣, ｢사과 개｣ 등 13편, 4  ｢   말 ｣   

 ｢냇 과 ｣, ｢  도 리｣ 등 10편, 별도  ｢ 시｣    ｢사 진 본 ｣ 등 3

편   50편  동  동시  하고 다. 에 ｢새벽달｣  목월  과 지  

｢ 강산 에  어린 들 에게｣   실  다. 복  학  마 리한 집  

 실   포함하고 고, 동  한 동심 계  하고 , 감각  리

듬과  시 계  지향하  가  학  특  엿보  집 다.

67) , 『새싹    집』, 웅진 사, 1988.

68) ,『여든 살  』,  .

69) ,『그 얼마  고마우냐』,  .

70) ,『 갑  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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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 에  여러 가 공통    통하고 합할   

도  동 학 다. 그 에 도 특  동 다.  동   체  

우    뿐 니  연과 과  통 도 다.  그  학

 개 주 고, 간 심  단  심각한 사  통과 합  

   가진다.

  럼 우리 동 계  취  할 만한  동  살펴보  

, 그가 지하  동 학사에   하 도 어린   하

여 우리 사    해하   미가  다.  

2.2.1. 가 식   경

   한 강 병합 다 해  1911  5월 25  울  (동) 

13 지에  병(1885-1950)과  사 에  여  째  태어났다. 

병  사 운동과 동운동  하  지식 었다. 그리고 어 니  

지  집  독  었다.

  곤  그   「  연 」(2013)에    병  

 사 운동과 행   학에  향  쳤  연 한  

다.

“ 병  1920   사 주  운동  에  맹  

한 다. 그  1925  4월 공산당 1    검사 원

 었다가 같  해 10월 경에 피검, 1929  8월 지 감  

생  한    1930  3월 신간   격  사건  

다시 어 4월  다.  시    사

 단에   얻  시 하  시  지  특 한 경

 여러   삶과 학에 향   에 없었  것

 짐 다.”71) 

  한   살  어 니  여 고 할 니  에  다. 

71) 곤, 「  연 」, 하 학  학원 사학 , 2013,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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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重)  그  도 돌 럼 거워 ‘ 가지 마 ’  에  지  

것 고 한다.  가 어  하 만 웠    

 지 지 웠다.72) 지 병   만 여  살  해에 재  

했  에  동 가에  지  만 러  건  본가  

하게 다.

  

지만  살  계 습니다. 그러  한 집에  사신  별  없고 

가 한 사  하여 하시다가 랫동  감 살 도 하시고  

돌 다니  지 고  곱만  맛보지 못했습니다.73)

 

내  여  살  새어 니가 들어  동 집에  사 , 

그   우리 집  한 것 다. 말  우리 집 지 하

   없   집  다 없었다.74)

  그러  , 하   었   살   (尹壽命)  열한 

살 어린 에 상  등지게 었다. 어릴  상실  경에   

 그  경  그  하여  생각하   갖게 했다. 한 독  핏

  고 어린 만 게  할 니  심  직 에게 쏠 , 

그에 한 만  었  것 같다. 

 어린 시  ‘마 ’시 다.

“ 에 가 지 마 .”

내가  갓집 할 니가 만 보  하시  말 었다.

“많  지 마 , 탈 .”, “뛰어 지 마 . 어질 .”, “

 집에 가지 마 . 병  .” 할 니    에 

걱  태산 같 다.75)

  

갓집 골목 에  집 어   하  었다.   

72) , 『어린  한평생』, 사 , 1985, 284쪽.   에  “ 가  못 만

났  쪽  고 거리  헤맸 지도” 다고 고한  다.

73) 피 득, 『  동 학독본』, 사, 1962. 306쪽.

74) ,『 가 없고 보 』, 웅진 , 1988, 14쪽.

75) , 『어린  한평생』, 사 , 1985,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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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엘 다 다. 할 니께  집에  심 하  사   

 보냈고,  쯤 어  리러 보내 다. 그러 도 마  

 시어 지  내가 사 질 지 틈  내다보고 계

고, 돌  쯤  마당에  거리다가   고  

들어가 다. 갓  병  많  다고 한다. 에게  여 

러   등에 업   샌 도 많 다고 한다. 내가  

거리  할 니  짝  내 리  짚어 보시곤 했다. 지

도  감  지어 시 도 했다.76)

  그  억에도 없  어 니  그리워하  것  ,  다  움에 

여러   슬픔도 함께 껴  했다. 결  그  ‘고  닌 고 ’  막

막함  도 했다. 

   

집에 만   말  주고  사 도 말 꾸할 사 도 없었다. 

가 들  드 들   귀여워했   그들  싫었다.  

 뿌리 도 했고, 가  어 리 도 했다.

‘  어린 것  고 가다니…….’

그    여 었고, 그  러미 쳐다들 보 다. 말하

  고  닌 고   것 다. (…)

그것  다  살 ? 니  여  살 ? 내가 엄마 

등에 업  갓집 마루 에  ‘엄마’    리  운 

 었다. 엄마도 할 니도 보   달 다가  운  

, 그것  꿈 든 생시든 그  어 과  울 리가 직도 

귀에 쟁쟁한 것 다.

어 니   만 고 돌 가 ?   많 다  

들  못살고 상  났 ? 시시  러한 생각에 겨  

고 마루 에  ,  것  갖다 주 도 하고, 에 돈

 여 주 도 했다. 시 없     습에   간 

독  님  듯 에 어 거리  다.

  태어났 ?  만 살 ? 러한  에게 

생각하   여 주었다.77)

76) , 『 가 없고 보 』,웅진 , 1988, 14~15쪽.

77) , 『어린  한평생』,  ,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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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도  어 니에 한 그리움, 재 한 지에 한 거리감.  

상   들에 한 타 움. 런 고민  울지도 고 떼도  쓰고 말없

   ’78),  하고 사색하   하게 했고 그 결

과 등학 에 들어가  학에 게 다. 

   열 살(1921 )   해, 동 등학 에 학했다. 그리고 1923

 ‘ 사’  독  만들어  들과 등사  지  만드  등 극

 학 동에  내 게 다.  해   주도한 색동 가 ≪어린

≫지(1923. 3)  간한 해 도 하다.   지  열 한 독

, 그가 ‘독  담 실’에 보낸  다.

“ 생님  다  가지   지  고 습니다. 그러  그

에도  재미 고 사 하  것  우리 《어린 》 니다. 그런  다

 지에   보내   주  《어린 》에  한 달에 한 

  보내도   니 납니다그 . 도 합니다.  

견 보 보다 作文 동  日記文   보냅니다. 그리고  생각  

 少年小說 지  것  습니다. 것도 시 지 ? 다달  들어

가도 습니 ?”79) 

  

  그  학 에  본말  우  본  못 다고 생님께 많  

났다고 한다. 그러  그  ‘우리 에도    하루( 春  

본말)가 다 ’하  생각  들어 심  갖게 었다. 그  그  “

한  니 울  리,  사귀”  시  < >  쓰게 

고  시가 ≪신 ≫에 다.80) 

  특  그  동  짓  겼 , 그  고  할   『어린  한

78) 피 득,  , 297쪽.

79) , 「독 담 실」,《어린 》, 1924.7, 42쪽.

80) , 「 」, ≪신 ≫, 1924.

    한  니

    울  리

     사귀

    한  니

    곳 곳 

    여  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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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 그 가 드러  다.

여러 매 다 어  상  고 만 살  닭  엇

? 만 지  살  것 리 ? 런 생각  든 ,  

 동  짓 ,  보  한 동  짓  게 믿고 체  시간에

 실에  들어  동  지었고,  가 도 동 어진 

에 걸  동  지었다.81)

  그  들  움  슬픔  거  없    한 것 , 그가 

 같  생각   삶   가지 고 했  다.  그

 거  든 에  고 하   어린  습  볼  

다.  가  생  신    독 도 그 게 하  

 가  다.   할    니다.   지향

  계 , 그  다  사 들보다   경지  것  할  다. 

내  특색  슬프거  청승맞거  한 것  드  것  하겠습

니다. 도 없 , 도 없  할 니 에  얹  도 

운 가 그다지 많지   움  에게 보 고 싶지 

 것과 지  계   그리워한 것과   지

만 다  사 들 지 게 만들 필 가 없다  생각  도  

움  피하  살 가 겠다고 단단  마 었  니다.82)

  1925 에  5  등학  1  월 하여 4  만에 업하고 고

보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해 그  원하  ≪어린 ≫지에 < >가 

 다. 

상 우에  우습고

검   내여 거리고

 러 내민   우습고

81) , 「    보 」, 티  7 , 1991, , 7쪽.

82) 피 득,  , 301~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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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우에  우습고

에 취해 얼골  개가지고

틀 틀 하   우습고

상 우에  우습고

주  피다  러 도

  체 하   우습고 83)

< >  거드  운  린 , 어 도  픈  체  리

 당  어 들  습  에 어 한 다.   계 학  

생 었  태  곡  여 동  다. 그  지 지  동 에

 볼  없었  ‘ ’과‘해학’  동 학에 도 함  단에 신 한 

충격  주었다. 그  러한 시도  우연에 한 돌  상  니었다.

8․ 15 해   동 들  쓸쓸하고 슬픈 게 많 다.  고 

 과 가  에  죽지 못해 살 니, 웃    리가 없

었다. (…) 그러  어린 들 지도 달  한  고,  죽어  

지내   었  것 다.

그  도 같  리   고, 언 도    

지마  도  어린 들에게  어 들  픔  움  어 운 

마  리지 고 다. 그들마   펴지 못하고 지낸다  

것   짝  없   다.84) 

  그 역시 우한 경에  게  지 지만, 그 상  극복하여 보다 

 향  가  한  보여주고  것 다. 그  

고 실  하  것  니다. 실   직시하고 지만,  어린

들에게 슬픔과 고뇌  해주지  말  것 다.

   신  승   감상주  주  다  학  신

 가지고 었다.

83) ,≪어린 ≫1925. 4월 , 35쪽.

84) ,『동   동시 』 사, 1971, 183쪽.



- 30 -

 피  쏟 가 ,   어린  행복  하고 

‘동시에  복귀’  짖었  것 다. 그러  웃  도 고, 울 

도  어린  만들 고  하게  지,  울 도 

  러 울린 도 많 니 리 시  경  산하고 

에 었 도 러 울릴 필  없지 가 싶다.85)

  결  그  슬픈 실에 여 짓  어린 보다 , 고 하게 헤쳐 

가  극  어린  습  에 담고  하  것 다. 그  건강하고 

진 한 어린  동심  지 주고  했다. 어 들  만들어  경  

해 상 고 우  어린 가 닌, 언  동심  간직한 망  어린  

생각하고 었  것 다.

  ‘ ’  신감과 학  향  한   후 그  원

 집하여 동  ‘ 사’  만들어 동하고, 용 , 원 , 신고 , 

,  등과 함께 지 ‘ 쇠’  만들어 동 들 리 돌 보

도 했다.

   그가 본격  가   게  것  우리  첫 동 집  『

 동 집』86)  간하  다.     《어

린 》지   <어린  상>  꾸미게 , 그 연   하

게 었고  학 동과 어린  한 사 동에  감  고 그  

향  게 다.87)

  한편, 곤  그  에  ‘ 재’   들었  시원  

  다.88) 

  ‘ 재’   들  것  《동 보》

 신  매체가 한 ‘  학가’  타 틀  통해 다. 

1925  1월 1  《동 보》에  ‘將來만  어린 秀才’  

목  울시내 보통학 에 다니  사십  어린  단  실린

다.  미 가,  학가,  학가,  가, 

85) ,「 동 학 50  취」, 『한 동 학 집』 4 , 민 , 1963, 23쪽.

86) ,『  동 집』,  .

87)  , 60쪽.

88) 곤,  ,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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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가 등 다   어 울 시내 각 학 에 재학  

각  재 학생들  단  었  것 다. ‘ 만  어린 

재’  목 에 “ 校當局愼重選拔”  가 어  

것   들 단  각   학 에  사들  한 단  근

거   것    다. 것  근거  해보건  들  

각  뛰어  재질  보  재 다 보다 그들  다니  학

에  그 에 다  심  보 거  어  도 질  엿보  

 학생들  한 것 었    다.89)   리

에 ‘  하  동’   학가  같  동보통학  신

 식과    다.90)

  

  1929  말   동 동시 쟁 과 에  거진, 신고  에 

한 평  하   에도  “平凡以上  才質   그

말  ‘天才’ 지도 몰 다.”91)  언   것   1930  

후  하여  ‘ 재 동  시 ’  보  식  어  도  산

어  것 같다. 그런 간  식    동 가 가지  함 

도 하겠지만, 그가  하 울한  체 어  당시  

 질  건  갖 고 었  다. 그 당시 식민지 

에  “   생각하시  마 ”, “내   꾼 

들   우고 ”하  식   사  산  었다.92) 

 운동과 실 운동    20  신  매체들  한 

  주도할 ‘ ’  개 에 합하  었다.

   1926  고보 2학   (中央繁榮 )가 주 한 짓

 에  <  산 가>  시가 1등  당  그   에 

89) , 『  동 집』,  , 39~40쪽.  “  상  보  게 가, 우리들

 재도 니었거니 , 그  간 사  거  없었다.  학가가 고  가 도 하

고,  가 산 과 사가 도 하고,  학가가 역상  도 하 다. 어  

에 미리 든다  것  얼마  허  것 가    것  헛다리짚  사가 돼 리고 만 

것 다.”고 고 다.

90)  , 39쪽.  신  고에  “우리  ‘  학가’ 에 한 몫  것 었

다.‘고 말하고 지만 《동 보》에  단에  과 식 만 다. 《동

보》 1925. 1. 1.

91) ,  , 30쪽.

92) 「世  紳士諸賢과 子弟  신 父兄告함」 《개벽》  33 , 1923.3, 지 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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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재’  식어  달게 었다.93)  시  도쿄우에  학  

피 과  업한  곡  여 가  다. 

산에   고 다에 고

들에   고 도 다

고 고 고 고 쓰고도 

건  낳 주  삼 리강산

건  낳 주  삼 리강산

 동포들  만민

  고   걷고 

우리 것 우리  우리 재주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쓰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쓰

 동포들  만민

 신  지  말고

 껏 어  만민

거 에  리 다

거 에  리 다

    - ‘  산 가’ 94)

 

   에도   쓴 극본 <  >  1925  동 보 신

에 ‘ 가 ’  도 했다.95) 연   신감  얻   

매 신보, 보, 보, 동 보에 동 ,《어린 》지에 동  행

96)  하게 하  시 한다. "동  지어 가지고 신 사․  지사  뻔

93)  , 『어린  한평생』, 사, 1985, 43쪽.

94) 《 보》, 1926.8.30.

95) ‘  ’  《동 보》(1925. 5. 9~5. 11)에 3  량  실 다. 편집  ‘

 ’   싣  리에 “   신 집에 동 극 가 니다. 것도 한 연재

든  ‘재생’  필  신병  얼마동  재   에 지  것  하  그동

 독  삼슴니다”고 개하고 다. (《동 보》 1925. 5. 9.)

96) 고보 2학  시  1926   ≪어린 ≫지에 「  도  한산 」(1926. 12)

 싣  것  해 2   1928 에   에 걸쳐 「연주   」(1928  5월

),「  드리  그  색상 」(1928  12월 )  같  행  싣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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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게” 드 들 만  극  그 ,  “  생 과 가 생  겸”하고 

 신 사․  지사  들  “다  해주었고, 지어   게 

다루어 주었다.”97)고 한다.  신  고에  당시 《동 보》 학

 항    해 주  지  지 다고 고 다.

     미 학계  주목  고 었다. 그  주변에  언 계, 

계 심에  동하  거  사들  많 다.  복진   「

과 목월과 」에  타  다.

“石重  確實  幸運兒 다.  木月과 같  시골  

러워할 幸運兒 다. 그  어  文壇 에  살었고 어  

文壇人들과 親分  맺고 었다. 꾸어 말한다  石重  한 편  作品

 새 운 試驗的 童謠  創作할  相議할 과 先輩가 많었다

.”98)

  그 에 도 에 한  심  특별했다. 고보 시  

가 편집  동 보에 신 에  시가 연달    , 

어   (尹石重)   신 에 동(尹石童)  못 쇄

었다. (重) 가 동(童)  슷해  생  ,  보고 원 “ 동

(石童)  가 , 가 지었지?” 고 말한 것  계 가 어 동

(石童)   가 었다  가  도다.99) 가  

여겨보게  것  에  언 한 <  > ,   

가 병  《동 보》에 연재하   집필  시 단하게 었  

, 3  량  그 리  신한 다. 게다가 <  산 가>  

 ‘ 재  시 ’   듣게 ,  심 게 살

폈  것 같다.   첫 동 집 리말  주  그  러 “

  탄할 재”100)  극  지  만   각별하

게 생각했다.    어린  독  염 에  지에 여러  

  만  동 학에도  심  가지고 었다.101)  《어린

97) , 『어린  한평생』,  , 86쪽.

98) 복진, 「 과 목월과 」, 『시 학』, 1950.4.

99) , 『어린  한평생』,  ,  87쪽.

100) , 「  」,『  동 집』,  , 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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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에 실린  타계  도하  에  신  여하  《 》과 

《청 》에 ‘ 학’  고하    상하   “

운동   ” 다고 평가한  다.102) 그   《어린

》  주도하  당시, 지 간 7주  사 에 “‘어린 ’  말  개

벽사  ”  “어린   지 에 《어린 》가 가  공  많다”

 그 공   평가하고, 《어린 》가 “3살 4살 말 우  에게 들

 도  실어주었  겠다”   하 도 했다.103)  

  1926  극  동 곡집 『 달』  간 었다.104) 마   <

 시내>도 곡 어 었 ,  ‘다 리 ’ 원들  게 어 

 지게 었다.

  할 니가  못 들여 재산  다 리고 집에 얹 살게  

 할 니  어  가 , 사  뒷 신  지다가 『상

』   심훈과 취  하게 고 에 심  가  운규,  등

과 같  들과 하  시 리 도 쓰게 다. 

  그  고보에 다니   하게 었고,  그  시‘낮

에  달’에 곡  여  만들 도 했다.105) 한  주 학

생 항  운동106)  하  그들과 동 하지 못하고 업   게 

101) 연, 「  동 학 연 」, 『동  역』  8집, 2004.12, 130쪽.

102)『어린 』, 1931. 8, 8쪽.

103) , 「7주  맞  《어린 》 지에  」, 《어린 》8  3 , 1930.3.

104)『 달』  한  동  사· 곡   극 (1903~1988) 생  곡한 동  10곡  

한  1926  간행  우리   동 곡집 다. 동 곡집 ' 달'  가  19㎝  26㎝ 

에 지  뒷  하고  22쪽. '   어 께고 '  시 하  ' '  

해 '고드 ''  할 니' ' 리' '  시내' ' 쟁 ' '가 곡' '귓드 ' ' 루미' 등 주 같

 동  10곡  보  가사가 실 다. ' 루미'   ' '  진 동 다. 체 10곡  3

곡  극  신  직  사했다.

   《 보》, < 극  ' 달' 원곡  "  하  하 " 닌 "  하  하 " 었다> 사 

,  2012, 5.5.

105) 후에   사업   역 했다.  <낮에  달> 에도 < 당

당>, <  별>, <달맞 >, <  하 니 >, < >, <엄마 생각>, < 가  >, < 사

>, <쫓겨  동생>, <꿀돼지>, <    다가> 등   시에 곡  다.  곡들  

  집 『 동 곡집』상편(연 , 1929)에  어 다.

106) 도 주에  주 지 통학하  에  본  학생   여학생들   

당  리 , 본  학생과  학생 사 에 싸움  어났다. 싸움  커지  본   

학생만 하 다. 그러  학생들   민  별 과 본  사  한  학생 시에 

게 하  규   학생 시  다.   식간에   각지에  많  

학생들  항  시  고,  민들 지 가담하 다. 특  민  운동 단체  신간  

  민  운동  할  었 , 그 결과 149개 학  54,000여  학생  가하



- 35 -

심  가  어 < 보>에 ‘ 퇴생  ’  쓰고 5  동  다닌 

고보  업  고 퇴한다.107) 1930  가 에  19살   

본  학  났다가 1  우지 못하고 귀 한다.

  1932  7월 20  첫 동 집  『  동 집』(신 림, 1932)  

간한다.  동 집에  40편  동 가 실   <우리가 거들 > 등 

다  편  독  검열에 걸  ‘5편 ’   고, 청  상  

그린  고   어린  삽 만  쓸쓸  실   뿐 다. 곡

에  극 , 태 , , , . 삽 에  승만, 상 , 

택,  .  동  곡  , 독고 , 진, ,  그리고 

맞  열에 재, 리말에 , 주 한 등  함께 여했다. 값  

그  돈 80 었다.108)   

  1933 에  35편  동시  실   동시집 『 어 린 』109)  

간하 ,   틀에 담    맞 어 지  것  동  하고, 

게 지  것  동시  하여 동시  학  격  규 하고 그   

동시집에 하 다.  집에  보여   하  특징  내용상 재  

재  다  들  다. 그것  한 계  보다  다 에 걸

쳐 게 골고루 심  보 다. 꿈  계가 가 하  상  계도 고, 

향  것  가 하   도 , 생 시가 가 하  우

 것도 다.  들  재  실  극에  얻어진 것 도 결  

슬픈 것  타 지 다. 그 계  실  어  감싸여 다. 

러한 사실  가 가  동심 주  (童心第一主義的 樂天性)  

다. 주 학생 항  운동   민  별에 한  쟁  3·1 운동 후에 어  

 학생 쟁 가운  가   규  민  운동 었다.

107) , 『어린  한평생』,  , 119쪽. 주 학생 항  운동   다니  고

보도 들 거 , 과 들  업 었 에 후 들  퇴학  당해도  체 했   

다.   

108)  , 33쪽.

109) ,『 어 린 』, 계 , 1933. A5 . 104 . 우리   동시집. 

 동시 20편, 역동시 10편, 동 시 5편  어 다. 동시  ‘달 달  달

’편에 「 러 」·「여 」등 10편, ‘새 새  새 ’편에 「벼개 」·「 계지도」 등 

10편  엮어  다.  동시집  가   특징   동시  시도했다  다. 여  

 3·4  4·4   7·5  등  어  내재  취하고 다.  「 러 」·

「 다리」·「한개 개 개」등에  보여주  내재  첫 동 집  「엄마 에  짝짝 」

에  같  어  복과 규  동,   등  사 지고 운 습  고 타

났다. 값  50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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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다.110) 

  한   맡  지 ≪어린 ≫  주간  다.111) 1935  

9월 10 에  독립 운동가  건   원  만들었  여운  주

 해도 산  사리원에 사  용실과 결 한다. 결  후 그  지가 

사  산에 주   , 울과 산  가  학 동  한다.

  1936 에  보사  리  겨 어린  지 ≪ ≫  맡고, 그해 

가 에  우리   그림 지 ≪ ≫  간한다. 간 가 간 가 

 ≪ ≫에 실린 < 러 >  미  민  지  리  티  포

 에 가사만  동  리게 었다. 

달  가 에 러 들

 리 맞  어 들 가 .

고단한 개 어가 고

갈 들   어 러  .

산 고  건   

훨훨  우리  다시  어 .     

러 들  살러 가  곳

달  달   달   고 겠지.

  1939    째  『  동 』112)  내고, 보 

 사  계 학   가 릭계 학  동경 상지 학 신 학과에 학

하게 다.113) 그가 학 에   거  공 할 곳  주 해  것  당

시 본에 거주하  마해 었다. 마해  신  가 강사  가  상지

110) 재 ,「 」, 『한 동 학 가 』, 개 사, 1983.

111) 그가  <어린 >  맡  가  신경 쓴 것   들  여시  동 학  학  

 과  주에   본  꾼 것 다.  새  맡   지에 산 상

『어린  독본』, 신 균  『한  』, 재  『우리 역사 』, 운  『 동  

』,  『  삼 지』, 학  주 , 피 득  역동 , ,  동

, 한 동  동 ,  계   연재 어 <어린 >  새 운  내주었다. 

112) ,『동 』, , 1939.

113)  보다  계 학  고 본에 학한 사   같   지역 신 었  

림뿐 었 .   지역에 연고가 없어도 학생  다.   상당한 

신  고 었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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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신 학과에   공 할  도  주 해 다.  본에  

에 ‘고 ’신  도  우리말 지< >  간한다. 것  연  

1940   째 동 집 『어 동 』  내게 다.114) 1944 에  징용  

고 도망 다시피 귀  한다.115)

  해  듬해에  우리   주간지  ≪주간 학생≫  간하고, 

 지   해 동  그냥  어린  시 고 <어린  >116)

 만든다. 한  탁  < 업식 >117)  지었다. 가사 에 

‘ 다 ’  가사 에 업식에  ‘ 다 ’  사하  것  행  

었고 울 에 집  주 드   업식  각 학 에  상당   

었다고도 한다. 

  1950  한 쟁에   당시 산에 살   해 새어 니, 

복동생들   다.118) 1951   ‘  동 연 ’  리

고, 학생들  상 ‘내가 겪   쟁’  주   집하여 

 들   엮어낸다.119)  그  1956 ‘새싹 ’  립했다.120)  한

쟁 후 공주 가 지 가 었  에도 그  하게 과 

통 , 동심주  지향하  학 동  하 다. 그것  1930  프에 해 

114) ,『어 동 』, , 1940.

115) ,『겨울   』, 웅진 , 1988. 138쪽.

116) 원    한 것  1946 었 , 곡 ( )가 월 해  1948  극

 곡  다시 했다. 곡가 극  만주  복  고 에 돌  만든 첫 째  동

다.

117) 4  4  다  엄 하고 다 한 감  타내  다. 1  재학생 , 2  업

생 , 3  다함께 도  사 어 다. 1946  당 에 하여  등학  업가

다. 복 후 첫 업식  사용 어 지 통용 고 다

118) ,『어린  한평생』, 사, 1985. 235쪽.  변  당할 당시   

고  주  피  갔다가 걸어  울  돌  었다.

119)『 학생 집 - 내가 겪   쟁』, 사, 1953.

120) 새싹  연, 피 득, 웅 , 어 , , 한 ,  등   하여 립

다. ‘  ’  열고, ‘ 상’  하  등  에 한 사업   것

 시 , 동  보  운동과  동  펼  등 한 사업  계  어 갔다.  단체  

뿌리  복 후  ‘ 동 ’  1933  립  ‘계 ’ 다. 계  < 들

>, <달맞 >, <낮에  달>, < > 등  동   통해 본 상 어린 들에게 가

쳤고, 우리   동시집 『 어 린 』  꾸 냈다.  통  ‘  동 ’  어

 ‘  동 ’ 역시 < 업식 >, <어린  >, <  >, < 달샘>, <고향 > 등 

많  동   통해 에 지게 하 다. 그리고 ‘새싹 ’ 산하에 어린 합 단, 어린  

합주단, 짓  실 등  었다. 상  하고(1957), 한 어 니상도 하

(1961) 해 동 상(1955), 새싹 학상(1973)도 했다. 한 짓 , 우  운동 

등  개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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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도   동 학  보 하  하여 ≪어린 ≫지  맡  어린  

 운동  하  보편  지향하  그  사상과 맥  같 하  것 ,  

평가할 만한 다. 

  한 그  해  후  많  학 에  가  지어달  탁  , 

 등학  시   울 동 등  해 울에  강원도, 

주도 지   돌  가(校歌) 지어주  운동도 다. 1969 에  

십 사 주  청  도움   가가 없  학 에 가  지어주  

해 지프   돌 다니  30여  학 에 가  지어주었다. 그  

 거운 ‘  그 ’  다.121) 게 해  그가 지  가  

100여 편 다. 

  1977  계간 ≪새싹 학≫  간하고 생   동 집  낸  

후 도  4  동 집   냈다.122)  1978  언  학

 막사 사 상   리에 , “어린  어  승” 고 했고“동

심  경  없  시간과 공간  월하여 동  목 하고도 재  

 고     마 ” 고 말했다. 

   에도 그  3·1 상(1961), 훈  민 (1966), 상(1973), 

한민 학상(1982), 상(1983), 한민 원상(1989), 상

(1992) 등  고, 2003  훈  었다. 그   원 원

(1978)   후   사   동 학 과 원 , 한 원

 원  등  직  루 거쳤다. 

   한평생 어린 만  생각하다 상  났다 해도 과언  니다. 

1924  ≪신 ≫ 지에 동  ' '   시 한 그   동  

2003  상   지   없  많   겼고, 그  800여 편  

 리어지고 다. 마 1920  후 우리 민   그  

 러보지  사  없  도 , 우리 민  에 커다  향  쳤

다고 볼  다. 

  그   우리   동 집과 동시집  펴냈다. 그 뿐만 니  

121) ,『어   생달』, 웅진 , 1988. 11쪽.

122) ,『어 동  』, 단편 동 집, 림당, 1980. 

      ,『달항 리』, 그림 동 집, 동 공사, 1981. 

      ,『 청  』, 편 동 집, 가 릭 사, 1982.

      , 『열  』, 단편 동 집 , 웅진 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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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신 편집, 보 , 우리말  리  등 동  운동에도 

, 한 동 학  역사  함께 한  고 할  다.

  다 한 매체  극에 어 특별   단계가 어지지 

 에 도  동    없  리 리고  실 다. 

게다가 동  럼 쏟 지  (昨今)에,   다

한   재생산 어 어린 들에게 향  고  것  실

다.123) 그러므   동 학   지  들  에 막

한 향   것  실하다.  

 2.2.2. 동 과 학  실

   1948  한 동 집『 쇠』  리말에 동  만들  지 

 에 해 다 과 같  고 다.

 짓  시 한 지 어  다  해! 다  해 동  지  

 가운 에   편  보 다. 고 보니 싱겁다. 그러  

 도 해 하지 다.  그런고 하   싱거운 내 

 에다  에.  말하 ,   독  지마 , 

가 마시   지 가. 럼 하고 럼 튼튼하고, 

럼 지런한 여러  어린 가 내  다 , 럼 싱겁  내 

123) 재 시 에     집  다 과 같다.

동 집 - 『한  동 10』,    3 , 계림닷컴, 2006, 『달항 리』, 계림

쿨, 2006, 『연필동 . 8』,  상규 2 , , 2008.

동 집 - 『여든 살  』,  .『그 얼마  고마우냐』,  , 1994. 『 갑  

가워』,  . 

동시집 -『  새들 』, 과 평사, 1983, 『 학  동시집』, 지경사, 1991, 
『  동시 쟁 』, 웅진주니어,1999,『달 러 가 』, 룡 . 2006, 『우

리들  다』,  동  어   동시집, 공사, 2009, 『동시여행』, 

, 2010, 『 과 연』, 재미마주, 2011, 『짝짝  신』, , 2013.

그림  - 『  어 』, 어린 , 2001, 『 』, 과 평사, 2004, 『낮에 

 달』, 과 평사. 2004,『얼마만  』, 학동 어린 , 2008, 

『 달샘』, 학동  어린 , 2008, 『 』, 새, 2010, 『  시 그림  

트』,  계 , 학동 , 2010, 『  』, 학동 , 2011. 『

』, 새, 2011. 

동극집 -『 미  』,우리 . 2004. 

타 - 『  할 지  함께하  담여행』1,2,3. , 20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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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 맛   변하여, 여러  살  고 피가  것  

닌가. 그러므    가  지  싱거운 짓  

지 니할 것 다.

  들   지가 었다. 에  내 맘  한   

가 쳐 보  들었다. 그러  , 내가 그들  승  니 , 도리어 

그들  내 승  닫게 었다.

우리  어 들 , 들  가 고만 들지 말고, 그들에게  

  많  우도   할 것 다. 내  승  곧  

들 다.124)

  그  어린  어  승  생각한다.  시   러운 

실  식하여 실에 극   보   동  하  한편, 어린

들  하고 어린 들  믿  그런 동  지  것  다시 한  

 다짐하고 다. 

  가   본  살  시 , 경 , 역사  상  들  신  에 

지 식간에 드  것  거역할  없다. 그  과 가  상  계  

가  체험 주에  상  가  에 없다. 하지만  경우, 

실  한 울하고 극  상   고 하    

극복하  특별한 태도  보여주고  것  사실 다. 그  어 고 고단한 삶에 

맞닥   어린 들  해 ‘동  샘’   결심한다. 어린 시  그

가 겪었  우울한 실    동  동시  하  겨낸 것  

리 , 한  쟁 에도 동   게 리 하지 다.125) 그  그러한 심

 그  에 게 고 다. 

8․ 15해   동 들  쓸쓸하고 슬픈 게 많 다. ‘  별  

  린다’  ' 별‘ 동 도,  ’돛 도 니 달고 삿 도 없

 가 도 도 간다‘  ’ 달‘ 동 도, (…)  거 지  

들 었다. 그러  어린 들 지도 달  한  고  죽어 

지내   었  것 다. (…) 다  동 에 어  겁거  

지  가볍고 겁고 우습고 재미  것  많  한다.126)

124) , 『 쇠』, 사, 1948. 4~6쪽.

125) , ≪주간 ≫ 5~14 1049 , 1989,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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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린   태어  어린 에게 과 한 과 걱

 신 거움과 망과 꿈  겨주  마   어 다 , 

행한 시 , 행한 에 태어  게 , 고달프게 살  

에게 다시없  거리가  것 다.127)

  그  시  울하고 생  핍했   강  시    

생 ‘우리  망  걸   상  직 어린 ’  말 럼, 어린 말  

  미  주 공  생각  어린 들에게 고 망  한 

   게 하리  다짐한 것 다. 한 가 어린 들에게‘ 과 

한 과 걱  신 거움과 망과 꿈  겨주  마  ’    다  그 

상  보  없  거  독  해낸다. 그  어린 들   동 만

도 슬픔과 한탄에 여 어   다  신  고했 ,  동  어

린 들  맑고 한 심  우    한다  고한 믿  가지

고 었다. 그  러한 생각  『  동  』128)에 도 여실  드러  

다. 

   동   학 동  것보다  사  계몽하고 어린  

계몽하   동  었다고 도  것 다.  동  통한 

  동에 한   동   돌  낸 동 집 『그 

얼마  고마우냐』  리말과 한  549돌  맞   낸 동 집 『

갑  가워』  리말에도  드러  다. 

고 보   상  고마운 것 니다. 그 지만 사 들  그

런  뻔  도 지 게 여 거  맣게 어 리고 사  

가 많습니다. (…)  상에   고마움  가지   

 편  엮어  니다. 어린  어 들  마다 고마움  가

슴 에 간직하고 하게 살 가  한 상  어 주   

(…)129)

126) , 『동   동시 』, 사, 1971, 182~183쪽.

127) , 『동 집  새들 』 리 , , 1983.

128) , 「  동  」 동 학 1 , 동 학사, 1974, 149쪽.

129) , 『그 얼마  고마우냐』,  ,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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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하십니 ?”,“진지( ) 습니 ?”

에  마다 웃어 께 런 사  드 습니다. 사십여  

에 진  쟁  가 한 피 살  하 , 한 것  어

  지, 니  거 지  지 습니다. 그러  그런 사

말   당했거  주리  시 에  맞  말 었지만 엔 

어울리지 다고 하겠습니다. 

그   십  에 새싹 에   만났   그런 사말 

신 “ 갑습니다”  쓰 고 리 린  습니다. 사   

에  “ 갑습니다․  갑 ․  갑 ․  가워 ․  갑다”  말 가

운  맞  말  쓰 고 한 것 니다.130)

  

  험 하고 고달픈 월  없  맞고  보내  했  ‘   우리’에

게  고맙고  마  하   결  운  니었다. 통

  습  해  도 슬픈 도 겉  드러내   경망

럽고 가 없  것  어 , 내내 살  들 한 거  

고    다 사  지  감  하   몸에 맞지  단

 걸  것 럼 사  껴진 도 하다. 그    

 사하고 웃   고마움  하고   사   운동  

필   것 다.  그  신   동   운동  한 

편  용하  계몽  역할  하 도 한 것 다.

  럼  그  동   동  단 어린 들뿐 니  어 들에게

도 향  미쳐, 우리 사 가 고 한 사 가  탕  고 사  

운동  었  하  도 갖고 었다.

  한 그  1978  막사 사 상 언  학 상  상하  리에 , 

“어린  우리에게 진실함과 함과 다움  가 쳐 주  믿 직 러운 

마  승 니다. 동심  엇 니 ? 간  본심 니다. 간  심

니다. 시간과 공간  월해  동   돌하고도 재  

 주고      것  동심 니다. 동심  돌 갑시

다.”131)  말   그  학  간  본심  동심  지 가

130) ,『 갑  가워』,   , 리 .

131) , 막사 사 상 언  학 상 상 연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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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들에게 진실함과 함과 다움  심어주고 그러한 것들

 함께 지 주  당 하 도 했다. 답고 진 한 동심 말  우

리가 마지막 지 지향해  할 심  마  식 고   어 과 

어린 들  원하   지  그  생각  생  마감하  그 

지 변함없  그  학 (文學觀)  동 (童謠觀) 었  것 다. 

  러한 것들  그가 가진 동  변할   실한 거  할  

다.  

  그  평생  한 동심에  한 과 한 동심  탕에 고, 

그것  도 삼   실에 하   실  극복하  

  망  가득  상   에 담  다. 그리고 그것들  

어린  해  향   것  믿어 심  다. 그  런 사고

 틀 『그 얼마  고마우냐』(1994)  『 갑  가워』(1994) 지 

어진다.      ‘ 어 지  동 ’  연  동  태 , 그 

식 한 동  계에  볼  없었  시험  것들 었다. 『그 얼마  고마

우냐』  ‘ 상  고마움’  하고,『 갑  가워』   가지 가움

 담  상  든 것에 가워하  삶  태도  어린 들에게  주고

 했다.      

  상  살펴 본 결과,   에   그  동  가

경과 시 가 한 역사  상   향  미쳤 , 그  동심  말  

  어 과 어린 들  꿋꿋하게 지지해    돌  생각

 견지해 고, 역경  뛰어    그  신 계  어린 들  

진 하고 다운 동심  지 주  해  지 승 었  

  다. 한  신  동   동 ,  사  변 시  

한   겨 가  하여  사  계몽운동  산시  

  고 한 운   사  변 시 고 하  열망  한평

생  보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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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  내용과 식

   동  특징  보  해  우  그   생  통한  

상   강 마 훑어 볼 필 가 다. 그   향  주  재, 

식  시 별   보 고 다   연 들  견   

다.   연 들  연  살펴보  한다. 

  원    상  (1924~1945) 실  주  동

, (1946~1960)  실 여   동시 , 후 (1961~1989)  생

 동시  어 살피고 다.132)

  지   에  해   지  미 지향   계 , 그 

후 1950  말 지  실직시  여  계 , 그리고 1960  후  

진 만한 동심  계  규 했다.133)  

  지  에  해 지   동심  계 , 그 후 1950

 말 지  실 여  동심  계 , 그리고 1960  후  생  

동심  계  했다.134)

  재  “ 태  내용   변  단계  게 견 지  것 같

다”135)고 했다. 

  재  한   연 들  공통  연  결과  보   

 주 에  시  통틀어 동심  통한 과 고  시  상 에  

한 실 , 그리고 시  감에 한 상  주  루고   

 다. 하지만   한 결과, 태  내용  시 별  

가 없다  재  견해도 리가  것  보 다.  경용136)도 

그러한 언  한  고, 곤도 그  사학  에    

다.137) 

132) 원 ,「  연 」, 한 어 학  학원 사학 , 1991.

133) 지 ,「  동시 연 」, 울여 학  학원 사학 , 1995.

134) 지 ,「  동시 연 」, 학  학원 사학 , 2004.

135) 재 ,「 」, 『한 동 학 가 』,  .

136) 경용,「 」,『 동 학』,1966.5. 60쪽.

137) 곤  그  에  다 과 같  말한  다.

     “   경향   보   다  리가   생각한다. 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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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특징  살피  시 가 한 것  니다. 그  본고에

  시  하게 주  , 재  , 식 (언어  )

 어 살피  한다.

3.1. 주  

  1911  5월에 태어  2003  12월 상  지, 한민  민  

연   강 , 해 , 한 쟁, 4 ․ 19 , 5 ․ 16 쿠

타, 신체 , 독재, 민주  항쟁 등 우리 민  겪  갖 곡  월  

몸  체험한 역사  산 다. 그러한   동 학가  월  

80여  게 해  사 다. 1924  ≪신 ≫지(誌)에‘ ’ , 연 어 

1925  ≪어린 ≫지(誌)에 ‘ ’가  것  계 가 어 단에 등

단한 후  80여   없  동 학  다 한  가  1200여 편  

  하고 하  동  해 다. 그런 그가   , 800

여 편   동  주   가지  리한다  것  리가   다. 

가  에  그가 살  역사 , 시  경 , 가  경   지

식간에 어  에 없  다.  월 한 사연  가에게

도 었  , 그것들     들  각 각색  어지럽게 어

우러  다 , 가   계  연  하 가 지 다.  

  그러  다행 도  들   가지 워드  집    공통

 갖고 다. 그것  그가  월  단한  동  해 도 한 

가 식과 동 학가  사 감  지 었 에 가 한 것 고 생각한다.  

   에   동 에 내재  주  , 실 , 상  

어 각각   에 드러  가  식 계  가  살펴보고  한다.  

타   경향  다만 실  주  규 할   것 가 가 걸린다.  

 에   실 여 색  한 들  많  만    다.  

 2  실 여  동시  하  것  가 다. 어  보   시 에  실  

주  생   지 게 산  것  볼   다.  원  시  

 각 시  에  드러  다 한   리하게 한 가지 경향 만 규 하  

 한계  고 다.” 곤, 「 연 」,  ,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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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하고 한 동심과  미  지향  미하고, 실  

실  상 에 민감하게  과감하고  시각  지  말한다.  상

 연과 상  한 것에   거움  감사함 등  한다. 

  

 3.1.1. 과  

    워드  단연‘ 과 ’ 다. 단에   간

 상   지 그가 게 지향해   하   

상 ‘동심지상주  계’  다.138) 하지만     

같  특질 에 많  들    것  실 다. 그가 어린  학

 어린  에  많   과들  산재하고 에도 하고, 

실주  에  ‘동심 사주 ’  계승    그  

계  과연 당한  고  것 가.   

     한 것  그   열  살  1924 다.  

시  3 ․ 1운동  여    단 에    에 

, 언 매체  많  동 지  지가 탄생한 시 다. 에  

 동 지  하  ≪신 ≫(1923 ~1933 )에‘ ’  

어  지상에 신   할  었다. 하지만  시  동

학 들  주 가 만연하여 감상(感傷)과 상(哀想)  우쳐 었

다.139) 그러다 1926 , 프계열  ≪별 ≫지(誌)140)  간  후해  

동 학계도 다   시 했다. 

  다  과 슷한 시 에 등단한 원  동 ‘가 ’ 다.  

달  귓드

쓸쓸한 리

겨울 다 다

량한 리

138) ,「  학 연 」, 한 원 학  학원 사학 , 2005.

139) 재 ,『 동 학  』,  , 85~88쪽.

140) ≪별 ≫(1926. 6~1934. 12), 통  79 , 별 사. 프 동 학   한 동 학

지  계 주  동 학  심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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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닙  

러집니다

      - ‘가 ’ 141)

  후에 실주  계보   원  동  만 해도 1920  우리 

동   할   감상 고 상  어  충실  고 다. 

‘쓸쓸한’, ‘ 량한’등에  껴지  픈  ‘  러’지 ‘마 닙’에  

 루  당시 한 식민  지  변한다.

  그러  슷한 시  한  동 ‘ ’에 드러   고 

하  해학 다.  런 습  우연한 결과가 니  가 

도  택한 었다. 당시가 슬픔과  시 다  것  감 할 , 

 들    상  다.   신  고

에  ‘ ’에 럼 ‘ 과 ’  한  말한  다. 

“한 과 슬픔  동 에  몰 내  어린  결심하 다. 어 들

 지고 량한 들  그들 신  리   신 타

 지언  우리 지  러  할 필  지  것 다. 

(…) ‘내 어 니 가신  달 돋  ’가 다 들 지 시 에 

겨 짓게 해주었지마 , 그   고  생각에  어

린  만들어주었지마  그것   죽게 하  것  다 없었다. 

같  에도 가 과 억 림과 시달림에  우러   어  

 것  역사  실   내다볼     러

주  도 없지  었 , 하루  시간   근심 겨  걱

에 게 한다  것  어린 사 들에게  가 한  닐 

 없었다.142)

  결  그  한 실에  도피하  해 ‘ 과 ’  한 것  

니 , 시  픔  역사 실  해결   상  동심 계

 했    다. 그런   시도한 러한 상    

141) 원 ,『어린 』(1926  10월 ), 61쪽.

142) ,『어린  한평생』, 사, 1985,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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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실에 감  주  해  다.

상 우에  우습고

검   내여 거리고

 러 내민   우습고

상 우에  우습고

에 취해 얼골  개가지고

틀 틀 하   우습고

                   -  ‘ ’ 143)

  슬픔과  주   동 계에, ≪어린 ≫(1925  4월 )지

에 한  < >  그 말  신 한 충격 었다.  고단

하고 러운 실  슬프게만 그리지 다. 그  슬픔  극복하  해 그  

에 ‘ 과 ’  도 한다. 그가 어들  ‘ 과 ’  그 시  동

가 가지   경향  감상 (感傷性)과   개 , 

만  개 었다. 어 들  못   에  억 고 별  

삶  살 하  것만도 쓰러운 , 어 들  그런  에 쓸  

동심  고 살 가 고 강 하  것      니었  

다. 

 슬  내리   에 

 우산   걸어갑니다.

 간 우산  우산 어진 우산

 다  학 에 우산  개가 

 마  마주 고 걸어갑니다.

       - ‘우산’ 144) 

   동  1932   우리   동 집 『  동 집』에 

143) ,『어린 』4월 , 1925. 35쪽.

144) ,『 쇠』, 사, 1948,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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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 다.  

   역시  하고  했  ‘ 과 ’   드러  다. ‘

간 우산  우산 어진 우산’ ‘ 마  마주 고’걸어가  습  마냥 

겹다. 하지만 ‘ 어진 우산’에 ‘가 ’  껴진다. 그  어  

에  본다  가슴  프다. 하지만 어린 들  에    ' 어진 우

산‘  주   상상해 보   다 다. 우산 가 어진 것   

식하지 고 그  동 들과 웃고 들  다  고 다. 가사  ’ 간 

우산  우산 어진 우산’  시  ‘ 간’색  ‘공산주 ’  상징

하  색 고 해  ’  우산  우산 어진 우산’  가사  꿔 

과 에 실 다 , 결  그냥 웃고 에  지 쓸한 도 다.

  튼 럼  어 운 경에 도 하지 고 하고 건강하

게   합하  어린 들  습  리게 하    

 만들어 냈다. 어린  에 , 어린  마  지 다  

가 한 다. 

엄마 해  짝짜

 해  짝짜

엄마 한  고 

 주 살 펴

들  가 루루

언니  루루

언니 언니  우루

하다말고 우루

우  언니  보

웃  언니  사

보 언니  실

사 언니가 내언니

햇님보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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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 리 짝짝

울든 언니가 웃 다

  웃 다

       - ‘우리  행진곡’ 145) 

  <우리  행진곡>에  ‘엄마 한  고·  주 살 펴 ’한 것

 동에 지쳐 ‘울든 언니가 웃 다   웃 다’ 등에  어린 가 

도리어 어  슬픔  갈등  해 해주 고 하 지 한다. 

          

지  귀타고 에 가시고

할 니  건 마   에

고  고 맴맴 담  고 맴맴

할 니가 돌   리 고

 산골  실 지

고  고 맴맴 담  고 맴맴

지가 감  귀에 싣고

 고개 어 실 지

고  고 맴맴 담  고 맴맴

       - ‘집 보   ’ 146)

   에 도 역시  ‘ 과 ’ 다. 어린 다운 충동과 감

 동  껴지  동상  견할  다. 어 들   집  운 사  

 ‘고  고 맴맴, 담  고 맴맴’ 리  복하  ‘맴돌  ’  

하고 다. 내  에 워  감  시도해 보지 못했 ‘고 ’도 어보고, 

지 어  ‘담 ’ 에도 도 해 본다. 그러고  매워  ‘맴맴’맴  

돌고, 어지럽고 역겨워  ‘맴맴’맴  돈다.   집  지 고 어  

145) ,  , 18~19쪽.

146) ,『  동 집』,  , 에  <  >  주 한  <동심과 

>  실  다.  <우리가 거들 >, <도리도리 짝짝 >, <낮에  달>, < > 

등  어 35편  동  곡과 함께 실었다. 원  40편  할 었  5편  독  

검열에  삭 었다. 곡  극   4 , 삽  승만(李承萬)  3  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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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거  쓸쓸하다거  하  량한 색   보 지 다.  

동 에  럼 어  경에 해 든지 하고 고 한 습  하고 

다.  생   상  곧 곧  드러내거  슬픈 상   많  

슬프게 과 하여 드러내  식  하지 다.  슬픈 실  드러

내 도, 그런 실  살 가  민 어린  내 에 내재 어 , 실  

극복하  어린  지  생  고 하지 다. 

  한   들  살펴보 . 실 여   하  평가

들  하  ‘동심 사주 ’ ‘ 실  주 ’에만 쏠 지  

  , 다  들  그  다. 

 

가가 지하고  싸

갑진갑 다지낸 할 지도 목  고

달 보고  도  

달 에 어미  도 목 고

“  맘마맘마  고  맘마맘마”

없   우지우지 도 목 고

“싸 료 막 싸 료 리  료”

시보고 돌  도 목 고

가마 에  도 어 죽

어 쇼 여 쇼 목  십쇼

할 지 한 사

 한 주

 한 시

 한 탕

만한 보 달 

보 달만한  피고

쫑  여 어 훌-훌- 십쇼

 죽 맛도 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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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집 죽’ 147)

  1932  3월 2  동 보 4 에 보  함께 실린   <우리 집 

죽>  태  곡   것 다.   보  ‘우리 집’ 가  

 한 실에 하고 다.  지 ‘ 지’  싸운 ‘ 갑진갑 다

지낸 할 지’도, ‘달 에 어미  ’도, 엄마가 없어 ‘ 없  

’ 도, ‘ 시’에 ‘싸 료 리 ’  신 가  역할  하  

도, 그리고 그 가   거리  다 겨  하  어린 도 

 한 실   다. 그  목  었다. ‘우리 집 죽’  어

 곡 보다  과  많  죽 지 다. 그런 도  시   

없  고 하다.  그것  도한 것 다. 살 가 하고 고생

럽다고 울하고 막하게만 산다 , ‘우리 집’에  미 가 없다.   

시  내재한 하 트  곤 한 편에 도, 간 에 어미  가엾 ‘

’  함께   다.    

  

당 당 돌  지

 몰  돌  지 .

냇   리 리 .

건 편에 어  하

우리   주어 .

당 당 돌  지

 몰  돌  지 .

냇   질  .

엄마한  매맞  경 하게.

우리   주어 .

       -‘ 당 당’ 148)

  시  사내   열 살 후  어린 매  다.   

해  후 개  루어진 다. 1연 마지막 ‘건 편에 어  하

/ 우리   주어 .’가 ‘건 편에   / 우리 

147) ,  , 78~79쪽.

148) ,  ,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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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간지러 주어 .’ , 2연  ‘엄마한  매맞  경 하게./ 우리

  주어 .’가 ‘고운  한마  들 달 고/ 우리  등  간

지러 주어 .’  었다.  개  ‘ 당 당’에 등 하  들  

가   사 , 개    동 에 등 하   울  

얼마 지  사  것    다.   리  하고  냇 에  

  것  니  ‘ ’  하고 다.  말한다  ‘ 하  

’가 니  ‘ 하  ’다. 시에  언  어 지 지만, 마 

 티격태격 곧  다 도 하  그런 사  것 다. 런  사내

 시 가 당 돌  지   할만도 하다  생각  든다. 마 

 해도  에 등 하    고 질 에 엄마에게 게 

 났  것 같다. 그   ‘복 ’  하겠다  마  지  싶

다. 그런  그런 도   골  하  욱   쓸 지 

니  한  몰   골탕   운 것 다.   역시 

시    다운 함    타  다. 

  상에  살펴본  같   울하고 에  민  상 에  어

린 들  하고 한 동심  지 주  것만   미  해   

다  가 식  견지하    다. 거 에 그  편 하고  

계  갖  십상 었  곡  시 에, 고  시  가진 미 지

향  가   다하 고 하 다  것도   다. 

  

 3.1.2. 민  삶과 민  실

   도한 주  그 ‘ 주 ’  하  들  주 하

 허 맹 한 공상  실  도피하  태도에   것  니다. 그가 

그  에  한 웃  민들   고  실에 하고, 하

고 고단한 실  극복하  한  고  티  한다. 

  다  1929 , ≪ 보≫에 실린 , 극  곡  다.

막에 어  룽갱

들  다 고 도망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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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쟁  우리  꿀꿀 꿀돼지

탕 지 러 쏫질 고

엉 엉   할  지 .

울 쟁  우리  꿀꿀 꿀돼지

보 보   개

 열  맛  보지 .

심 지 우리  꿀꿀 꿀돼지.

       - ‘꿀 꿀 꿀돼지’ 149)

 

  얼핏 고단한 식민지시  사  실  한 말 고 할 도 

  에 해 계 주  동 학 쟁  한  1930 에 그 쟁  

심에  신고   에 해 “어린 다운 충동과 감  동  껴지”

고, “진실미가 ”다고 평하 다.150)  “ 연시  탈 트”들 “개

 할 뿐”  어  본  상  뛰어     다고 하 다. 

지 지  ‘동심 사주 ’ 고 폄하한 들  신고  말한 ‘ 동하  

동심상’  지니    과 평가해   없지 다.  어린  

계  겁게 하  것  어린  실  게 그리  것   식 

도 하다. 그  에  실도피  가 닌 실극복   살

피  새 운  다.

  그  신  『  동 집  새들 』  리 에   것

럼, 어린 시  고 고달프게 살  신  어린 들에게‘ 거움과 

망과 꿈  겨주  마  ’    다  없  거리가  것

 견  피 한  다.   통해 그  량한 간 함과 진심  

  다. 그러  그 ‘ 과 ’  망하  실함  동심  

간 본연  심 니 어 들도  동심  돌 가 고 청한다. 런 그  

허망한 ‘ 실  주 (超現實的 樂天主義者)’ 고 해 릴  

없  것 다. 

    에   하  특징  새겨 볼 것  민 동  

149) ≪동 보≫, 1930. 3.17. 

150)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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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다루고 다  다. 그런 경향   목  우  열하  <

님 상 >․ <  답 > ․ <귀 어리 엿 > ․ <고 간 개> ․ <고사

리 > ․ <달 러 가 > ․ <우리집 죽> ․ <신  > ․ < > 

․  < 울> 들  다. 들 들에  타지  돈 러 간 (< 님 상

>․ <  답 >)  공 에  하  언니(<고 간 개> ․ < > ․ 

< 울>), 시(夜市)  보고 돌  (<우리집 죽>)들  등 하

 거리에  다 해진 신에 징  고  신 료 (<신  >), 

 어도  지 못하  웃(<달 러 가 >), 귀가 어 워  돌

다 도 어  에 지 못하  엿 (<귀 어리 엿 >)가 등 하 도 

한다.  그   에 민들  고달픈 삶  하  그들  

 함께  한편, 동시  사  연 감  그들  포용한다.

   신  고

    

리  리  리

엔 거지만 어간다 

가집  집 고

집 헐  벽돌집 

리  리  리

가  보 리 어간다.

       - ‘거지행진곡’ 151)

   동  1929   ≪동 보≫에 한 다.   

‘ 리 ’  가  어, 가 강행하  허울  근  에 리 없  

쓰러  가   민  한 삶  여실  보여주  다.   

  해에 고보  퇴  결심했고, 1930  본에 건 가 고학

 해보 하다가 경  핍  견   없어 내 귀 에 고 만다. 당

시  감생  하  지도 직  었다.   

  개하  다 과 같  말한다. 

151)《동 보》, 192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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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민,  민  거 생하게 한   없  

 용한 것 ,‘근 ’  미   가 행한 탈  

만   그것 었다. 러  쟁 직후  미 본 에 해 규

 행  지 탈  결과  민 본  생   

에 필 가결한 산 민    원  단하  

 게 여하  주지  사실  , 본 주   실  

보 해 주   ‘신 ․  ’   함 에 

감 어진 민  고통  집단  민 상  떼거리  몰

다니  걸하   ‘ 걸(作隊求乞)’  상  곧  

었  것 다. 우리 가 본  식민지   한‘합

’ 후 특  본  쟁 행에 필 한   공 하  ‘병

지’ 만 한  필 했  뿐  1930 에 들어  러한 

상  한  가  ․  심 었  다.”152)

 

   1930  후  계 주  동  여러 편 하지만, 그것  

 지  다  행   결과  도 없지 다.153) 하지만  

‘근 ’  미   가 행한 탈  만  신 하게 하  

  해  게 보 고  것  보 , 그가 실  한  

 실주 에 러 다고만  할  없다. 

   탈   시   삼   강  <허 >

『  동 집』에 실  다.

허  허

여  엿  곡식  가 다 가

지, ,  들

여 내 그  맨든 곡식

갖 간다  말 한마  없

가 다  가

152) ,『한  민시』, 실 학사, 1987, 51~52쪽.

153) 해 에   시 계 주  행  도 했  그것  에 과했다고 

했 ,  슷한 시 에 쓰여진 원  「 」  용하여  평가하  도 

슷한 시 에 어진 「허 」같  에 해  어 한 언 도 한  없다. 경용 한 

신  쓴 에    실린 『  동 집』  트에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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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식 들

간 에 울  어  루 가

-   간도 가  .

-    가  .

허  허

 다   말  없니

 다   말  없니

       -‘허 ’ 154)

    식민지  실  게 포 하고 지만,  실  직

 고 하  어  목 리가 니  그 실  고  신  슬픔  

들  어린  목 리  어 다.  신  억울한 울  ‘허

’  상에 함   공감  러 다. ‘허  허

’, ‘  다   말  없니’같  복   특  동  리

듬  그  지 고  슬픔   가하  역할  하고 다. 탈  

  지 본   들 에  쓸쓸   ‘허 ’  취당

한  실  변하  객  상  역할  한다. 슷한 시   

시 < >에도 취당하  실 고  담겨  다.   가 곡

 다. 

八月에도 보 엔

달  것만

우리  공 에

 하 .

공  

러다 고

 

돌 .

       - ‘ ’ 155)

  에도 공 에   하   습  어린 동생  에도 가슴  

154) ,『  동 집』,  , 30쪽.

155) ≪동 보》, 193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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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다. 하지만 어린 동생  ‘공   러다 고   

돌 ’ 다. 마  프다 니,  다 니 하  슬픈 심경   하

지 고 다.  하지  것 다. 신 그  ‘  

’ 집  돌  뿐 다. 7․  5  격   지   고   

  다. ‘  ’  목  경 한  든다. 

상 ‘ ’ ‘  보다 픔  내  극복  ’

고 한다. 

   동 취  동  언한  평가 다. 

민  역사  픔  ‘ ’  등 시  진 한다. ‘  ’

 어  리    니  그 픔  내  ‘극복  

’ 그것 다. 1930 에  동 들  들 민  러

움 에  탄생 었고 그  곧 그 러움  상 한 것 고 말

하지만   < >만  주   각시  주  

도 드 다. 그만  주  체  에 고 다  다. 

것  곧   당  시  감  체  샘플   

 다.156)

  20  상  동 들  슬픔   겉  하   몰 했다 , 

 럼 슬픔      했다.  그  슬픈 감

  그  드러내지   지  태도  가지고 었다. 지용  

 평하 “ 울   사 만 감 과 지  할  

다”157)고 하 , 그  말 럼  에  울내 만  가지  감

 가 돋보 다. 런 감   감상주  동 들과  동  

별하  변별 다. 징용과 학병  없  많  사 들  쟁  가

고, 우리말과 우리  사용하지 못하  탈 에도  하거  실

 도피하지 다. 

   < >과 슷한 재 , 슷한 시 에 어진  <웃

리  그 가 >158)가 다. 재  “  <웃 리 

156) 상 , 『한 동 학 』, 동 공사, 1976, 171~172쪽.

157) 지용,「  동 집『 생달』」,≪ 보≫ 1946.8.26.『 지용 집2 ․ 산 』,민 사, 

1988, 30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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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 >   동  허(許)할  없다. ‘  에’근 하  

직공 들  집합 하   다.   못한 것  

   타 (他作)에 하여 보 진한 것  시 한다.”159)고 

했다.    < >에  티   듯하다.  신  

 하  리에  “ 티 한  프 타리  역 에  

 하지  니  것”  강 하    감상주  극복

한  주 하고 지만160),  「 」에 한다   

지  걷어 고 해  하  신들  지에‘  한 ’  보  

색시들‘에 한 감  리가 직  드러  다.  픔  

내 ‘극복  ’   돌    감  가 

돋보 다. 런 감   감   과   감상주  동

들과  동  별하  변별 다.

   말 럼 곱 째 집『 』  한 쟁에   볼 

 없었다. 하지만 그  말 럼 ‘어린  한평생’  보내  결심한 그   

쟁  상 에  피폐해 가  어린 들에게 웃  주고 싶었다. 그  

그  고  ,   많  다. <  >, <  

>, <새 신  신고>, < > 등 우리들   고   들  

 시 에  것들 다.  들  등학  과 에도 실리 도 했  

들 다. 

158) 八月  秋夕  달  에

공 에  하  색시들

거리엔 우슴 리 가득 것만 공 엔  한

하 우에 달  곱고 지고 도 공 색신 거 다

계미  뿌  룬신 도 웃 낫  할 만 다린다

八月  秋夕  달 도

지내가   들어 다

우  만하  우리  신

계미  살어가  우리  신

도 담울고 하  색시

우리들  도 돌 다

― ― 고동 리 낫닉 리

우슴 리  그가 

           - , <웃 리  그 가 > 

159) 재 , 「 , 동  10월 동 」, 《 보》 1930. 11. 6.에  재 용

160) , 「동  평  태도 -  월평  보고」, 《 보》 193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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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에 가

  

돌 에 신 들

  

짐  들

  

학 에 동 들

  

  

       - '  ' 161)

새신  신고 뛰어보  짝

리가 하 지 닿겠

새신  신고 달 보  

단 에  산도 겠

       - ‘새신  신고’  162)

리, 리, 릿   말 ,

리 보 리, 사리 쿠리, 리 항 리.

       - ‘릿   말’ 163)

  등학  시 , 시간에 에 겨워 고개  거리    들

 마냥 신 다.   한 것   가 지, 새 신  신고 뛰

고 달리   어  것  해 낼  지, ‘리’   말에   가 

지 거운 게  하 도 했  것 다.  들  복과 어린 들  

161) , 『  』, 웅진 , 1988, 24쪽.

162) , 『고향 』, 웅진 , 1988, 80쪽.

163) , 『 』, 산 , 1950,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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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  운 가사들  어 다 연상  할   여지  겨, 가

한 어린 들에게   거리  공해 주 도 했다. 게다가 ‘새신  신

고’  새 신  신  어린   마 에  ‘하 ’, ‘  산’

등  새 과 에  망 등  상징하여, 미 에 한 감  갖고 어

운 상  고 어  보  독  미도 내포 어    

어린 들에게  운  한다. 

  특   에 어들    식  내용  다

 변 가 엿보 다. 식  시 (詩的)  동  (謠的)  동시가 

그 주  루고 고, 내용  실에 한 식   에 고 

다. 가  실과 그가 한 경  할  없다  것  다시 한  

할  다.

탕 에  피어  연  보 . 우리   한 가운 에 도, 

우리  과 새   하여 없  진해  할 

것 다. 한   주  동 다. 동 말  든 

 지  원  것 다. 그 거 ,  한 마 , 그림 한 폭, 

감 한 개  것  없  거   에 태어  어린 말  어

 없  상 보다도  가엾지 니한가. 해   어린 에

게도 고 다. 리 맞  에   우리   새싹  

우리 어린  하여  어 한  거  한다.  

여, 공 하 . 그리고   도우 .  어린 도 만  어린  

거루어 어 동  하고, 역사    게 달리게 하 .164)

  그   복  에  겨 가 었  것도 시, 민   

극  한 쟁  하고 극도  곤과 감에  가 지쳐   시

, 도 실에 심  돌리  시 한다.  시  그가 낸 집  동 집

『 쇠』(1948) 에『 』(1950)165),『 동산』(1956)166),『엄마 

』(1960)167),『어린  한  시집』(1960)168) 등  다.  

164) , 『어린  한평생』, 사, 1985, 107~108쪽.

165) , 『 』, 산 , 1950.

166) , 『 동산』, 학 사, 1956.

167) , 『엄마 』, 학 고간행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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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후  한 쟁 지 어린  한  없  만들었다. 

 에 사  어린 들  마 에  주고  주고 싶었  다.

  ‘새  어린 ’  해  고 맨  지  동  태  곡  다.

새  어린   어납니다.

꾸러  없   우리  

새  어린   돕습니다.

심쟁  없   우리  

새  어린  몸  튼튼합니다.

럭 럭   우리  

       - '새  어린 ' 169)

    없어 헐 고 주린 들 었지만    ‘새  

어린 ’  것만 도  다. ‘ 꾸러  없   우리 ’, ‘

심쟁  없  ’, ‘ 럭 럭  ’. 그런  어린 가  

 어 고,  돕고, 거짓말  하고, 싸움   하고, 몸  튼튼해 겠다  

각  다지게 하  운  다.    해 어  막 새 

 하 ‘새 ’에 한 망과  미  꿈 꿀  고, 새 운 다짐  

할 각  다지  망과 염원  할   것만 같다. 

 삼  답게 지내

도 도  과 사귀

도  도 

마 들도  몸도 

고마운 들  갑게 하

도 도   하

보 도  도 

168) , 『어린  한  시집』, 학 고간행 , 1960.

169) , 『 쇠』, 사, 1948.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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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들도  몸도  

       - ‘고마운 ’ 170)

  <고마운 > 역시 새  하 ‘새  어린 ’   지  

할  같  다. ‘  삼  답게 지내’고 ‘ 도 도  과 

사귀 ’고 한다. ‘ 도 ’하고 ‘ 도 ’하 , ‘마 들도 

 몸도 ’하 고도 한다. ‘ 마 들도  몸도  ’하 고 한

다. ‘새  어린 ’   고  어  몸도 마 도 건강하고, 

도 많  어 마 도 생각도 맑  그런 어린 가 어  한다고 한다. 지  

들    그 할 것 같고,  그러고 싶어진다.    

어린 들에게 하고 싶  시지 , 그  고  어린 들에게 해 다. 

다  계몽  향   들 지만,  거 감  들지 다. 마냥 신  

 것  그 게 하  망  미 가 에 펼쳐질 것만 같다. 들 시에  

상징  타  진 과 진  미지에 간  (人爲)가 가미

다. , 시  가  계 식에  새 에  겠  어린 상, 

(禮)  지(智)  하  건강한 어린  상  들어  다.  어

린 들  미    주 공들 다.

  막살    도 다

 폭  폭폭 폭폭 폭폭

리 해도   도 다

    도 다

 폭  폭폭 폭폭 폭폭

리 해도  도 다

       - ‘  ’ 171) 

  ‘ 리 해도   도 다(  도 다)’  같  어

운 경에 도 하지 고 하고 건강하게  어린 들  습  

170) ,『  동 곡집』, 사, 1979. 49쪽.

171)  .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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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하      망   드러  다. 그  

망  실  ‘   막살 ( )’ 망  우리 어린 들   

고,  컸  겠다  것 다. 후에  <  >  경에 

해“식  만 러 한 에 다니러 고 갈    내다보  고향 

산   했고,  가에 심어   어  그 게 지

가   었 지, 그러   꾹 고  마  <  >  

지었다,” 고 말한다.172) 그에게 어 어린  상  리 시 럽고 험해

도  고,   어린  겠다  것 다. 그가 하  어린  

러싼 경에 해 해질  없  재다. 

  그런가하  그   식민 생  픔  겪고 다시  갈 진 우리  

실에 한 타 움  통 에 한 염원  담  동  만들었 , 

  상 곡  < 었다, 통 >과 업  곡  쓴 <  행진

곡> 다.

었다, 통 .

엇 ? 산맥 .

그 다! 우리  산맥  

한 다, 한 .

었다, 통 .

엇 ? 강들 .

그 다! 우리  강들  

한 다, 한 .

       - ‘ 었다 통 ’ 173)

 ,  우리 

피고지고  피어 

도 도  가 어

지  내 , 내  

다운  강산  겨

172) ,『겨울   』,  , 136쪽.

173) ,『여든 살  』,  ,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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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우리들  다

       - ‘  행진곡’ 174)

  < 었다, 통 >   실    가 어 지만, 산맥, 강 등  

한  강 하고, 3․ 4 에  도강산에  짝 핀 , 그리고 마

 도강산  경 다니  새  어  통 에 한 간 한 염원  담

다. 그리고 마지막 5연에  사 만 통 하  다  타 움  했다. 

1960 에 쓰    당시 등학  4학  1학  에 실 다. 한 

1959  간  ‘  행진곡’역시 등학  과 에 실린 , 

1959  간  『새싹 』  통해 었다. 우리  (國花)  

 럼 진한  미  원하 , 우리 어린 들  우리 

 지 고 내  민 과  에 닥  실에 당 게 할 지  

돋게 한다. 특    민  결과 신  상징하고, 보  민

 사상  과 통 (하 )  신  상징한다. 

  상에  살펴본 것 럼  에  단  허 맹 한 공상  동

심지상주 에 한 실도피가 니 , 달픈 삶  살 가  민들과  

맞 고 그들  삶   특  트  타고  학  시 도 하

고, 민 과 가  역사  실에 극  하  경향  다.

 3.1.3. 어린  상과 연

    재  주  어린 들  상과 연에  다. 미 

에 도 한  같  그     어린 들  맑고 

한 동심에     포 하여  상 하  업  

겼다. 

  특  60  후 그  들  어린  상과 연  주  담 다.  

체  하 , 사  과 산업  에  경  변 가 었

에 가 한 었다.  시 에  집에  『 과 연』(1966), 『

 엄마 』(1967), 『 』(1968), 『엄마하고 하고』(1979), 

174)  ,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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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1987) 등  다. 한  시   새싹  통한 동

 다 한 동에   쏟  도 하다. 

고향  여  얼마  .

 하  닿  가 거 가.

시    에 리니

고향에도 지 쯤 뻐꾹새 울겠 .

고개   고개 득한 고향

마다  지  가 거 가.

    리

들  지 쯤  몰고 겠 .

       - ‘고향 ’ 175)

  

    그  다.  에  학 시  본에  그린 

그리운 가 과 고  향  그 고, 에  피 지에  그리   고

향 에 한 그리움  향  상 했다. 그러  그   후  고향에 

한 향  실  고향 보다 리 만 해도 마  해지  마  

고향  그 다.176)  말 에 어  뷰에     

  다.177) 그    해   지어진 , 38  

에 가 운 곳에 고향  고도 못가  실향민들  해 지  고 했다. 

   말 럼 고향   사 들  그리움  담  다. 

그   에 그린 고향에, 고향하  지  미지들  다. ‘

시   에 리니/ 고향에도 지 쯤 뻐꾹새 울겠 .’하  

 ‘    리 / 들  지 쯤 몰고 겠 .’ 럼 

고향하  지  보편  미지들  쓰 다. 것  들에 해 

고향에 한 억  러  한  할  다. <고향 >  

 보편   에 독 들  고향  내  맡  한 억 

 들게 다. 그러    에  고향  특  지역  지

한 고향  니  동심  돌 가  엄마  같  고향  말하 , 

175) ,『 』, 사, 1968, 28쪽.

176) 원 ,  , 91쪽.

177) 하 심,「  동  -  생님 ‘고향 ’」,『한 동시 학』, 2003  ,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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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억  통해 린 과거   그  과거보다 새  재 고 

 과거다.178)

다 같  돌  동  한 

  어  동  한 

우리 보고  사합니다.

우리도 사하  동  한 

도 같  돌  동  한 .

       - ‘동  한 ’ 179) 

    『  엄마 』에 실  다.  랫말에  ‘ 동가 ’

 격  한  진하다. 가  가사가 상   사용할 에 없  

것  들  도에  하듯 180) 그 한 어린 들  시 해할  

 고 재미  동  식   과 에  런   동  만들어내

지 . 꿔 말하  그  동 에 타  상   맛에  맞

도   상 다. 

   시  그  들  주  어린  생 과 산, 강, 다, ,  등 

연에  그 재  다. 내용  변함없  맑고 하고  동심

 그리고 어, 어린  학에 한   그  가    다. 식

 러운  동시  주  했고, 내용상 ‘ 과 

’  지향했    동심과  실 식  통합하여 새 운 시 

계  만들어간다. 고 건강한 동심  탕  어린  생 과 연  

에 시  것 다. 

  다   곡  여   만들어지지  지만,  동  

  돌  펴낸 어 지  동  집『그 얼마  고마우냐』에 

실린 다. 

 에 들어가

거운  주

178) 경, 『 랫말  , 억과 상  변주』, 상, 2005,  110쪽.

179) , 『  엄마 』, 학사, 1967, 12쪽.

180) 경,   ,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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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걱  주걱

그 얼마  고마우냐

   

우리에게 여주

가  가

그 얼마  고마우냐

 짝   도

 골고루 여주

가  가  

그 얼마  고마우냐

       - ‘그 얼마  고마우냐’  181)

  주걱, 가 , 가  상과 한 매개체 다. 그것들  어  우리  

   고,  생  할  다. 복과  사용한  

 어  보  도 단 하고 당연한 상  한다. 질  한 

 어린 들  그것들  고마움  고 살  경계하  마 에  상에 린 

고마움 150가지  한    주  ,  지  

 주   등에  시 하여 한  만든  , 독립  해 목  

 , 근 등  우리 과 만   낸 , 행  

한 , 지동  한 갈릴  등   . 그리고 행주, 걸 , 

, 다리 등 사 한 것들  고마움  하고 다.

   에도 그  상에  하  가움 100가지  어지  『 갑  

가워』  함께 해 동  가게  그 곳  할 니, 마다 얼  하  

사  주시  우리 엄마, 해마다 돌  식목 과 어린   등  평 한 

상  가 다주  한 행복과 고마움  하 다.

  그  평생  한 동심에  한 과 한 동심  탕에 고 

  망  한 상   에 담  다. 그리고 그것들  어

린  해  향   것  믿어 심  다. 

181) , 『그 얼마  고마우냐』,  ,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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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가  상  한 거움  드시 후  에만 한 지 

다.  재  “ 태  내용   변  단계  게 견 지 

 것 같다”182)고 한 것과 한다. 1927  어지고, 태  곡   

  에도 어린 들  겨  다. 

떽떼  러 다.

떽떼  러 다.

엇  러 .

한  러 .

어  러 .

낮  주 시  할 지

주 니 에  러 .

엇 할가.

어 지.

어 다 가.

에 지.

 거든,

 어 ,

하  하  달 달 .

도 게 달 달 .

 말  한

리 리  한 .

  들지마 ,

할 지 낮  실 .

182) 재 ,「 」,  , 1983.



- 70 -

       - ‘ 한  떽떼 ’ 183)

  낮  주 시  할 지  주 니 에  러   한 (  도 니

고  한 다!)  심심한 어린  상  갑  주하게 한다. 그것  어

떻게 할 ?  거 지만 에 워  한다. 그런  마   다. 

한 지만 동   어 겠다. 단짝  동 에게  도 지 다. 

 했  맑고 한 동심  사 한 상  하  짧  간에도 

 드러  간 다. 그런  용 , ! 할 지가 시   다. 에 

어    험하니 할 지께  내실지  다. 니  할

지께  하실  살짝   드실 것  지도 다. 그러니 들   

다.  한  에 짧  간에 생  에피 드가  재미 다. 복과 , 

태어  한 가 답 과 함께 어우러   다.

     재  연에 도 게 했다. 연과 하  고 연과 

어 사  어린 들  고 맑  동심  그가 하  상  다. 

<낮에  달>  1929  었  가 곡  여 등학  과

에도 실  다.

낮에  달  하  달  

해님  쓰다 린 쪽 가  

 할 니가  러 갈  

마 에  워 

낮에  달  하  달  

해님  신다 린 신짝 가  

우리   걸  울  

한짝 에 각 각 신겨 

낮에  달  하  달  

해님  다 린 가  

우리   고 픈    

 리 곱게 곱게 겨 

183) ,『여든 살  』,  ,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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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에  달’ 184)

  그    어린  연  사 한 것도 그냥 지 지 다. 낮에 태

  에 가   보 지 , 개  심  지  하  달  

견했다. 그 달  쪽 럼 생겨 우리 할 니가  러 갈 , 마 에 

워주   겠다. 어  보  해님  신다 린 신짝 같 도 하다. 그러니 

그것  우리  걸 마 울  한 에 신겨 주  겠다.  그것   

같 도 하다. 그러니 하  든 우리  어진 리  곱게  

맞 다. 

   그   고 하   우리 어린 들  게 살

 했다. 한 상에 도 거운  고, 연과도 감하여 그 

함   어 살   어린 ,  가  들   사 할 

 고 고마움   고 고운 심  가진 어린  말 다. 그  그  

  시  막 하고  고 하  다. 

   에  어 고 핍한 삶 에 도 어린 들   동심  지 

 미  할  게 하고, 후   사  과 경  

 해 질  해지  태에,    어린 들  상

 감사함  고 사  것  어하여 상과 연 에   재  

, 그가 러주고 싶  생각  에 했다.   

  그  런 사고  틀 『그 얼마  고마우냐』(1994)  『 갑  가

워』(1995)에  타  다.『그 얼마  고마우냐』  ‘ 상  고마움’

 주  하고,『 갑  가워』  상  든 것에 가워하  삶  

태도  어린 들에게  주고  했다.      

3.2. 재  

184) 위의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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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없  다 하다.185) 그것  도 『  동

집』  에 실  에    다.  

생님  ‘ 공 ’, ‘맷돌’, ‘ 리’, ‘ 지 ’, 마당 쓰

 ‘ ’, 마루 훔  ‘걸 ’에 지  돌리 습니다. 그  

생님    우리 어린 들  생님과 같   하 , 

, 해, 달, , 산,   사 하게 고, 그럼  해  우리  

어린 들   지 워지고 시  게 니다.186)

  그  에  꿈과 상, 고향과 연, 가  사 과 웃 그리고 각 한 실

 상  함 등  재  용 어 골고루 담겨 지만 특  ‘ ’  

‘엄마’, ‘ 연’등  돋보 다.  

  시  재  가가 신  가   하  하게 리  

도 가 도 하고,  걸림돌  도 하  에 가  신  향과 

심 에 한 것  주  택한다. 그러므  어  한 가가 에 주  택

하  재  그  학  향  심  향과 한 계가 어 가  

연 하     다.   

   에   동 에 주  보  재  가지  , 그가 그것들  

에  어떻게  다루었 지 보고  한다.  

  

 3.2.1. (어린 ): 하고 맑  동심

 

  특 한 어   어  주 복해  한 시   에 주 타  

 그 어 가 지니고  미지들  상 용하여 그 주 가 타 게 마

다.187)  그 시어가 지닌 심상  사  강 한 상과 함께 시  

억에   신  충격  심리  상 ,  트 우마(trauma)  계

어 개  신 (math of personal)가 다.188) 그러므  어  어  복 상

185) ,  , 58쪽.

186) ,『  동 집』, 사, 1983,  에 실  .

187) 진 ,「 주 시  심상 연 」, 학  학원 사학 , 1988, 6.   11쪽. 

재 용.

188) ,『한 학   망』, 청 , 2005,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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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심도  학  해에 한 가 다. 그러므  가가 주

 사용한 어  살펴보   가  그   해하   미 

 다.

   그  생  통한  결산했다고 해도 과언  닌 집 

『새싹   집 30 』 체에  ‘ ’  가  도 가  재

다. 그가 ‘ ’  시어  통해 하고  했  시  계가 ‘맑 , , 

, 진, ’ 등 었  짐 할  다.  그   에  

 ( , , , 어린 )가 가 들  사  에 게 살 가  습  

주  그   생각 다. 

  그가  에 ‘ ’  재  하게 사용한 것   미   

한  미지에  한 꿈  해  평  공간  어들

게 하  함 다.  시어  , , 후  에 루 타 지만 특

   시어  가  후  갈    많  타 다.  

미지가 가  통해 직  보다  어 니(  엄마)  목 리  통

해 게 하  것  많다.  , , 어린  포합하여 194편  시에 

464  등 한다. 목월    집  『어 동 』  한   동

  계  189) 고 언 한 도 다. 

  그   에   계 지향  한 동심  진 만한  습  

많  드러 다.  진 만하고   습  에 든 어 들  동심에 

들게 한다.

새에 우리 

얼마만  

해님  우리 마당

게 춰 보시 .

       -‘얼마만  ’ 

     트 우마(trauma)  생동  억에   신  충격  심리  상  말한다. 러한 

신  충격  감  충격에 하 ,  말미  식  신  가 어  간 

상 고  한다.  도  갈등  그 한 신  열  하 도 하 , 플

  심리  복합 상  도 하고,  경우 그러한 심리  복합니  신  상 가 

 에 연 에   것  말한다.

    ,「  동시연 」, 상지 학  학원 사학 , 2006, 11쪽. 재 용.

189) 목월,  동 집『어 동 』, 말, , 940,  9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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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지개   마다

 다 다 떼  쓰고 울  마다

 다 다 달 질 할 마다

 다 다 집집마다 동 마다

       - ‘  다 다’ 190) 

      미 에 한 망  담고  한 동심  계

 지향한다. 주변 경  겁고 울할지 도 실  내하고  고 

살 갈   것   미 에 한   다.  지개

  도 고, 떼  쓰고 울 도 다. 달 질 하   동  헤집어 

 개 쟁  짓  해도 도 , 집집마다 동 마다   다.  

들  내 만  니  우리  들 다.  들   

미 에  지  같   없  움도 핍함도 마  상 도 없  운 

상   것  하고 다.     

  가 새 컸  얼마  컸 마  해님  가 뛰  마당  춰보

  살핀다. 지  러운 상 지만,  미  질 에 

연도 고 사 해 다. ‘해님’ 역시 ‘ ’ 럼 고 미 지향  

시어다.

우리  

걸 마  울 

맨드 미 강 

마당  쓸어 .

       -‘걸 마’

 신 신

새  사  신

   

어 들고 다니지 .

       - ‘ 신’

190) ,『 집1 들 』, 웅진 , 1988, 40쪽.



- 75 -

    과   걸 마  우  단계  습 럼 신 하고 귀여운 것

  ?    그 과  한 다. 가 걸 마  

울  균  지 못해 뚱거리  꾸 어진다.  걷  습  

태어  ‘ ’  어 사 럽고 하게 했다.  가  

신 에   어  들고 다니  진한 습  마냥 사 럽다. 가 

보 도 가에 웃    것  고 한  든다. 

새 달 에 

내 생  들어 다.

새 달 에

엄마 생  들어 다.

새 달 에 

 생  들어 다.

새 달 에

우 볼  들어 다.

새 달  에   다. 

   떼지 게 .

       - ‘새 달 ’ 191)

  <새 달 >   새 달  보  가  생   린다. 새 게 

태어  우  생 도 미리 해 본다. 하지만 역시  신  생  가  

다. 그리고 내가 새 달  보고 가 들  생   듯 , 가

들도  생  하고 억해 주    진 러움  말 

사 럽다. 그러  가  것   다. 새해에 ‘   

’달  떼    없 .  엄마 가 신  생  어

, 그  달  ‘   ’떼     어 지  

 것 다. 

191) ,『 집6  』,웅진 , 1988,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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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  보다가

 들었다.

지 에 

마당에

독 에

 내   곤 곤 말했다.

“ 가 가

집  내  주마.“

       -‘집 보   ’ 192)

  도 집에 없 도   집  보다 가  들었다. 심심하고 

울 도 하 마   마냥 마  편했  보다. 진 럽게 든 가 

 사 러워, 가  ‘ 곤’거리듯 용  내리 ‘ ’  고맙고 

하다.  미  망 에 도  지 주고 싶다. ‘ ’역시 망과 

망  타내  시어다.  게 들  사 럽고 진 런 습

 그  미 에 한 망  신했다. 

   ‘ ’  시어  통해 하고 맑  동심  주  고 행복한 

운  한다. ‘ ’  시어가 내포한 함과  미지  

 평생  고 한 것 었다. 그가 ‘걸 마’에  말한 가 어

도 다 지 게 곱 고운 ‘맨드 미 강 ’  말 하게 질  하 고 한 

것  어린 들  갖  여리지만 강한, 미 한 것 같지만 한, ‘동심’  지

주고 싶다  것 다.  여 에  시 계가 하 ‘동심주 ’

  미가 겨  다. 

    막사 사 상  타  , 시상식 에  말한 ‘어린  어  

승’  말도 다  닌 어린 들  런 맑고 한 동심  계  

우  말 다.    

 3.2.2. 엄마(어 니): 사 과 평  상징

192) ,『여든 살  』,  , 58쪽.  동  곡  여  리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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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엄마 목 리>, <어 니>, <엄마>, <엄마   >, 

<엄마 >, <엄마 생각> 등  많  에, 엄마(126 ), 어 니(31 ), 맘마(1

) 등  시어  74편  에 158  사용하 다. 어 니  직  재   

 30여 편 ,  엄마가 함께 등 하  것  34편 도 다. 그  

 에  어 니  신  재충 할   맑  공간, 생  꿈틀

 공간, 든 상  삶  고단할  시 피신할  어 평 런 공간

다.  살  어 니  어 얼  억 지  엄마 , 에게  그리

움  상 도 했지만, 포근하고 함  상징 도 하다. 곁에  항상 

든든하고  해 생하  해 주  재, 고향 럼    곳. 그

  내  재충 하고, 살 갈  주  상   그 ‘어 니’, ‘엄

마’  것 다.

엄마  

픈  만  주  

 낫지 .

엄마  

울 

  걸  보

같지 .

엄마  

 

엄마  

 

닥 닥 드  주

 지 .

       - ‘ 엄마 ’193)

193)  ,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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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가  걷어

짝  도   어 주 .

어 니  단  드신 에도

어 니  우리  생각하 .

       - ‘어 니’194)

  1952    업  곡  여  진 <엄마 >

 동  1948  ,  곡   <어 니>  동 다. 엄마  

다. 리 도 엄마 만 닿  다 낳 다. 게다가 엄마   공

하시다. 강 떼어 어  것  울  단 것 럼 같다. 그  엄마  함

께  운 것  고   리 없고, 상  억울한 도  

당하지  것 같다. 게다가 곤한 단  주 시  엄마   , 

가  걷어   고 어   어주신다. 런 엄마가 

에게  동경 었 리 . 근 근한  목 리  엄마  사  게 

었다고 고 하   그  ‘엄마’가 한 상 다. 엄마  ‘사

’  막  에게 상에 당당      근원지 , 

 미  갈    것 다.      

  

도   에

우리 

리  지 니다.

 에 ,

“엄마, 맘마 !”

       - ‘ 도   에’ 

들   달  다가

 엄마 에다 달  드리 .

       - ‘달 러 가 ’

주 주  달 ,

마 에 고드

194)  ,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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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엄마 드

       - ‘고드 ’ 

  언  내 편  엄마  든 신경  항상  향한다. 내 말  든지 다 

들어주실 것만 같다.  없  어도  것만 같다. 그  ‘ 도  

 에’   에  “엄마, 맘마 !”하고 리  지 다. 실  

가 고 싶  것  ‘맘마’가 니  엄마  사 , 엄마  심 다. ‘  어났

니,  엄마  내 에 어 주  해 ’하  사  갈 다. 그런 엄마  

해 ‘ 마 에 고드 ’   만들어 드리고 싶고, 심지어  우

리 엄마 같    엄마가 에  없어 질  못 하신다  말  듣

고 달 도 다 드릴 다. 사실  엄마   ’  엄마‘가 니다. 우

리  엄마다. 우리  해 항상 생하시고 내하시  우리  엄마

시다.  ’달‘  망 다. 그 망  엄마께 고 싶  것 다.

   신  하  어린  계가 , 맑 , 함,  동심  

 하 해  에 항상 엄마가  겠다고 생각했다. 그 만 

한 고 미 지향  학 계  할  다고 생각했다. 그  

‘ ’ 다  도 가 많  시어가 ‘엄마’ 다. 

  에  언 한 것 럼 어 니   시어   74편에 걸쳐 158  사용

고 다.  어 니  드럽고 한 질  통해 식에 한 없  

사  과  할   다. 듯 그가 , 어 니, , 

, 동생 등  가  원  지 하  시어  복 고 집  사용

한 것 ,  신  어린 시  가  상실  경험에  우러  결과 도 

하겠지만, 런 시어들  고 미 지향  그  시 계  달하  과

 다.

  ‘어 니’보다  ‘엄마’가 ‘ 지’보다  ‘ ’가 도 가 훨    것  

‘엄마’ ‘ ’  ‘어 니’ ‘ 지’보다 훨  겹고, 어린  동심  

하  하  다.

 3.2.3. 연(고향): 동경과 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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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체어  연 경어  어린 들에게 꿈과 망  주고 

동경  상  주  사용 었다. 새  306 ,  300 , 청색  250 , 동

 236 , 달  187  다.195)   에도 , ,  등과  역시 

함과 , 동심  드러낼   다.

   시어들   에  주  하고 진한 동심과 맑고  

계   계가 다.  그  에 사용하  시어  택에 어린

들   충  고 하고 한 것 다. 

가   달맞  가

다 실에 꿰어 목에다 걸고

검 개  도 가  냇가  가 .

단 결 실 실 어  고

리 감  들 거 고 타

달 에 쟁  맴  돈단다.

       -‘달맞 ’ 196)

  달, 냇가, 들, 쟁  등  당시  어린 들  게 할   

연  고, 진한 동심  타낼   재 다. 주  독  어린 들

에게 거 감 없  다가갈   러한 재   겨 사용한 것

다.  다가 목에 걸고 냇가  가  달    결  어

 고, 리  감   마 지  들  리  어헤   에 

들  거 고 타  리  내 , 그 리에 맞춰 들    맴  

돈다    과 에도 실  곡  한한 상상 과 연과  감  

함께 한다.  

다 같  돌  동  한 

  어  동  한 

195) 문선희,「윤석 동요 동시 연구」,경희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1997,11쪽.

196)『  동  곡집』, 학 사, 1954,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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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고  사합니다.

우리도 사하  동  한 

도 같  돌  동  한 .

-‘동  한 ’ 197) 

  에 도 언 한     『  엄마 』에 실  다. 헐

고 주리  가 한 에  어  가  사   , 새 운 

 건 하  열망에 가득   60  후 , 당시에  민들  생  

습  개 하  취지  민  운동  시  시 다. 그  어린  

도 계몽  격 ‘ 동가 ’가 필 했다.   어  상 한 

 동  한  돌   사  하  과  맞 고 상 한 

하루  시 하  다.  시  그  들  주  어린  생 과 산, 

강, 다, ,  등 연에  그 재  다. 내용  변함없  

맑고 하고  동심  그리고 어, 어린  학에 한   그  

가    다. 식  러운  동시  주  했고, 

내용상 ‘ 과 ’  지향했    동심과  실

식  통합하여 새 운 시 계  만들어간다. 고 건강한 동심  탕  

어린  생 과 연  에 시  것 다. 

   후   에  보여주었   에  다시 6 ‧ 5

 8 ‧ 5   가진  동시  다. 그리고 과 어  

복 등  사용하    갖  시  쓰  시 하 ,  

러한 과들  어린 들에게 고 재미 게 다가갈    듯하

다. 러한 특질들   들  지 도  뛰어 어 사  

도 하다. 동 집『 과 연』  거   갖  들 다. 

 집에 실린 것 에 <고향 >  다. 1966  었   동 집

 2011  재미마주 사에   탄생 100주   복간한  

다.

고향  여  얼마  .

 하   닿  가 거 가.

197)『  엄마 』, 학사, 1967,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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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 리니

고향에도 지 쯤 뻐꾹새 울겠 .

고개   고개 득한 고향

마다  지  가 거 가.

    리

들  지 쯤  몰고 겠 .

-‘고향 ’ 198)

  <고향 > 역시 연  한다. 고향  마  식  어릴  향 가 

   곳 다. 한 쟁  여  타 에 해 고향  났거 , 

    살 보겠다  새 삶   낯 고 달픈 타향에 럼 

도  사 들  타향살 가 들다. 직  든 것  낯  사 들. 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  사 들  들 마다 어 니  같  고향  리  

것  간  본 다. 하지만 연  심하다. 타향에  맞   고향  

과 다  가 없다.  니‘ 시    에 리’고‘뻐꾹

새’도 운다. 그러니 고향  욱 그립다. ‘고향에도 지 쯤 뻐꾹새 울겠’

고 ‘ 시    에 ’릴 것  다. 그  ‘ 마다 

 지 ’그 곳 ‘   ’에  리    들  집

 돌 가  고향 가 싶다. 

  럼  생  주변  한 상  연과 그것  변  통해 

어린 들  간  본 과 고 다운 동심    도  리듬과 운

 살  동  하 도 했다. 러한 그   하다 보 , 

 다운 연  고, 연  든 생 들  우리에게 삭 고 

 듯한  든다. 연  움직  껴지고 간과 연    

계  함께 생  에 지가 껴지  것도  동  한 특징  할 

 다. 

3.3. 식  

198) ,『 』,  ,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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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어 택  그 시  특  하  실마리가 다. 상  에  

  듯 , 가가  에 택한 시어  가가 지향하  시 계  가

 계다. 동  주   어린 므  시어  택에 한  많고 한

 에 없다.   에 타  시어  사용 도 에  

 내  살펴보  어린 들  경험 내에  재하  계, 그리고 그들  사용

하  언어, 해 가  내용  다루고    다. 사  변 , 계  

변 , 연 사, 동식 에 한 상상  우리말  어린 들  에 맞춰 

근감  내용과 재  다가간 것 다. 승  어린 들에게 합한 동 에 

사용  언어  답고 단 하 ,  복  많고, 행복감     내

용 어  한다고 했다.199)  동 학  어린 가 어린 답고 간답게 

하  여해 하 , 단  한 어린   지 달  해 지  

한다  특 건  내포200)하고  다. 러한 에  볼   

지향하 ‘동심과 ’  지향  어  도 타탕하다. 에 사용  시어  도

에  그   계 맑고  계  동경과  동심 계  동경

   다. 

3.3.1.  운 변주

  재  “동  태동  함께  시 한  당시 3․ 4  7․ 

5  등   가지고 복  통해 리듬  살리고,  용해 

 미  살리   과  얻  동  많  다.”201)고   

다. 

  재  말 럼 그  동  복과 병  주 사용해 고 재미 게 리

듬  어간다. 체 도 간단한 랫말  고, 같  통사  

복해 가사  내용   달하   가   도 한다. 

  다  1924  한  극  곡  여   다. 

199) 승 , 「한  동  역사  고 」, 동  사학 , 1992, 8쪽.

200) , 「통 지  」, 『 동 학평 』, 44 , 동 학평 사, 1987, 54쪽.

201) 재 , 『한 동 학사』,  ,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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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떼다 다 쫓   

 도   하

어 같  도 러갑니다.

실 실   시내

진주 슬 리에 마 고

  곡  맞춰 어  

리 틀 리 틀 러갑니다. 

       - ‘  시내’ 202)  

    7․ 5    가  통  3 보  격  

복과  사용하 다.   특 ‘떼다 다 쫓   ’  ‘ 리 

틀 리 틀 러갑니다’   강  울한 실에도 들지만 연

하게 맥  지해 가  우리 민  습  7․ 5  어, 통  리듬  

껴지  그 울림  다.

가   달맞  가

다 실에 꿰어 목에다 걸고

검 개  도 가  냇가  가 .

단 결 실 실 어  고

리 감  들 거 고 타

달 에 쟁  맴  돈단다.

가   냇가  가

달 에 달각달각 막신 신고

도  쫄 쫄  달맞  가 .

       - ‘달맞 ’ 203)

202) ,『여든 살  』,  , 1990, 10쪽.

203)『  동  곡집』, 학 사, 1954,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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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맞 >  1928  한 ,  역시 등 과 에 실 다.  

역시 7․ 5  었 ,  4․ 4  함께 우리 겨  어  월

 함께 해  리듬 , 우리   생 감  하  매우 상

다.  같    들   하고 하고   

 동  리 매 할  었다.

  다  태  언 한 것 럼‘ 과 복  통해 리듬  살리고, 

 용해  미  살리   과  얻  동 ’   

 <달 러 가 > 다. 

들   

달 러 가  

들고 망태 고 

뒷동산 ,

 

뒷동산에 가 

등  타고 

 달   

망태에 담  

 건  

 

 못  

 질도 

못한다  

들   

달  다가 

 엄마 에다가 

달  드리

       -‘달 러 가 ’ 204)

  그런가 하  1926  어 극  곡   <  매> 역시 7·5

204) ,   .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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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에  한 동심  함   상 복과 ,  

볼  다. 

 도   도

리 리 듣  게 도 다.

 색시 어여  색시

닥 닥 한짝 도 다.

들 가지가지 어진 

게  에  

집 집 담 어  웃거리

 매 지껄 니다.

       - ‘ 매’ 205)

  

  특    1 과 2 에  보여지  벽한 복,  리듬감과 함

께, 향  재에   근감과   시어, 생  감각  해진 

재    돋보 다.    동 가 갖  특   하  시  

상상  뛰어    릿 에 재미  그림  그 가    

  여겨진다.  

  한편,  습  시    < 한  떽떼 >  동 에  

재     3 ․  4  7 ․ 5    과감  린 

다.

떽떼  러 다.

떽떼  러 다.

엇  러 .

한  러 .

어  러 .

205) ,『여든 살  』,  ,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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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주 시  할 지

주 니 에  러 .

엇 할가.

어 지.

어 다 가.

에 지.

 거든,

 어 ,

하  하  달 달 .

도 게 달 달 .

 말  한

리 리  한 .

  들지마 ,

할 지 낮  실 .

       -‘ 한  떽떼 ’ 206)

    통  했지만,  그보다 훨  리듬  껴진다. 

 2행, 3 보  복과 고 답하  식  독특한 진  에  한

다. < 한  떽떼 >    가진  틀  과감  어 지  

과 도 신  함께 엿볼   도 하다.   

  그런가 하  우리   동 집  에  학사  가 

『  동 집』에  동 들  보 ,  동 가 7·5  

3·4    취하고 , 에  언 한 <  한  떽떼

> 에도 <우리 집 죽>, < >, <맴맴>, < 당 당>, <도리도리 

짝짝 >과 같  에 도 4·4 , 6·5 , 8·5  등 다 한  시도

하 다.  같  시도  가 동 (歌唱童謠)에  동시(謠的童詩) , 다시 

 동시  가  과도  상 고 할  다.

206) ,『 동 집』, 1928, 16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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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학시  낸  째 동 집『어 동 』(1940)207)에   편

  담겨 , 『 어 린 』에  시도한  동시  식  다

시 4·4  7·5    동  꿨다. 그  지에 ‘동 집’  

어 다. 그러다가 에  4·4  7·5  운  식에  어  

 시 태가 주  루게 다. 하지만  후   에  보

여주었  시 동   에  어 , 다시  6·5  7·5  

 갖 게 다.  동심  담  해   복  시어  사용  

통한 리듬  과가    필 했  다. 

3.3.2. 어 태어  사용과 감각  미지

  내 내  말  리  미  내포하  연  동  리  리  

미  지니고  사   체가 가지  청각  상  그   

 타내  어( 리 내말)  어  태  움직  등   시각 

상  청각 상  꾸어   타낸  내말( 태어)    

다. 어  태어  태  통사  거  동 한 과  

가진다. 

 (…) 사에  것 지만,  사  다  여러 특  

가진다. 가 ‘ , ’등   계열   것  고 경 하고 

가벼운 어감  가지   하여,‘어, 우’등   계열   

어  어 고 직한 어감  가진다.208)

 

  에 하  『새싹    집』30 에 사용한 , 태어   

1005어 ,  태어가 468어, 어  537어 다.209)  에  

드러  시어  가   특징   어  태어 등 다 한 내 

내  말  사용함    가  상 시 다  것 다. 특  

 도(64.6%)가  도(35.3%)보다 훨  다.210)  그

207) ,『어 동 』, 사, 1940.

208) 『 어 학 료사 』, 한 사 연 사,  감 , 1994.

209)  , 「  동 동시 연 」, 경 학 학원, 사학  , 1997.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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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생동감 게 하고 여운   미지  체 시  역할  하여 

 과  가한다. 

  그   에  언어  리듬   시어  변용하여 어  태어  

다 하게 용하고 개 하여  게 그 내고, 그 운  미에다 체  

했다. 뿐만 니  시각  미지  청각  미지  달하  어 

태어가 매개  용  하여 욱 생동감 고 감각  하 다. 에 

고 감각  태어   연  재 하거  상  사할 뿐 

니 , 시  상   삼 만상(森羅萬象)에 상징  과  사용하

고 다. 에 어린 들  고 감각  태어   루어진 

 동  할 에 없다. 한 그  동 에  태어  시

에  해도 달하고  하  내용에  별 변 가 없 ,  태어

사용  시 미  타내  것  니고 시  리듬  살리  함  

다.

 니 울

후드득후드득 어지

연못 에 연 들

우산 없어 어

 니 울

후드득후드득 어지

지  에  들

 없어 어    

       -‘ 울’ 211) 

   동  , 가 갑  어지  시 하  시골 마  여  경

 다. 갑  쏟 지  시 한 고 단언할   것 ‘후드득

후드득’  어 다. ‘주룩주룩’쏟 지  가 니 , ‘후

드득후드득’하고  막 어지  것 다.  ‘ㅗ’  사용하 ‘

210)  , 93쪽.

211) ,『  새들 』, , 1983,  200쪽.



- 90 -

도득 도득’  니 ,  ‘ㅜ,ㅡ’  사용한 것  한 낮에 갑

   다.  ‘ㅜ,ㅡ’   지가 해지  닷없  

  질  감없  하고 다.  

  게 한     것  울  어지 (‘쏟 지 ’것

 니 ) 리  어  하여 청각  감   다.  

에 거  우 (雨衣)  갖   ‘우산’도 ‘ ’도 없  ‘ 들’과 

‘  들’  걱 다. 럼 어  미  달 뿐 니  감 도 함께 

  게 해 다. 

갯  

 우

 

 

  

탉  병 리들

폭 싸 다.

함   몸  

그  었다.

      -‘  탉’ 212)

  

   시  ‘ ’  태어 , ‘우 ’, ‘ ’, ‘  ’, ‘   ’  

어   시각 , 청각   어울  었다.  여  닷없  

개  함께  가 거 린  리   ‘ㅓ, ㅜ,ㅡ’  사용

하여 ‘ ’, ‘우 ’  겁고 어 운 과 진행   한  타내 

주었 , ‘ ’, ‘  ’, ‘   ’  ‘ㅗ, ㅏ,l’  용하여 

마당  어미 닭과 병 리  과 재  어  리하여 욱  움직

 상  실감 게 했다. 여 에  태어  어미 닭  가 

212)  , 201쪽.



- 91 -

본    도  한 상   주  역할, 어미 닭  

리에  병 리들  개  근하게 감싸 주  강한  어린

들    게 어주  역할  하고 다.  에  태어  

 시  감  한  고 시  시각 , 청각  몰 할  게 해 

주  역할  한다. 태어  복합  사용    해   고 실

감 게 해 주  엇보다도 어미 닭  에 감동하  어린  동심  

해 시  감동    도  그 역할  다 하고 다.  

   에도  동 에 타  어   가지 살펴보  다 과 같다.

  *  / 개 개        <해  >

  *  / 결  싹 싹/ 결  실 실      < 결>

  * 보 보    개 /  열   맛  보지 .     <꿀돼지>

  *  니 울 / 후드득후드득 어지        < 울2>

  * 그 그 / / 실 실/ 들 들       < >

  * 울  달 달       < 울>

  *  고개 어 실 지       <집 보   >

  *  개 리  / 새 들  당       <심심하여 >

  에   든 것 럼  어    ‘ㄹ, ㅇ'  주  사

용 었다.   ‘ㄹ, ㅇ'에   드러움   ’ㅏ, ㅗ' 등  

과 결합하여 경 하고  리듬  껴진다. 럼 그  에 타  

태어  ㅏ, ㅗ, ㅐ' 같   ‘ㄹ,ㅁ, ㅇ' 같   용

 지 고,  리  리 결합하  

상  연 런 하  리듬 단  한다. 과  하

 , 할  껴지   뿐 니   고 고 가볍고 

경 한  주    에 해 어 고 고 거운 

 다  것 다.   태어   태어  신

 에  사용함  시  과  극 시   극  용

하고 다.  그  에  사용   어들  복  말  

태  가지고  에  가진 고   어우러   하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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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에  사용  개  어  사  직  가리 지 고 

간  함  시에     다 한 맛과  어 

내어 어린 들  심과 미  집  하여 웃 과 겨움  공하  가  

역할  한다.

   내 내  말  사용하여 시  한   해하  고 감각  

들   게 하 다. 개 내 내  말  복 어 사용 었 ,  

고 동  미지  각시  역할  한   각시  역할  하

고 다. 게다가 동  운 감  살리  과  어우러  

 과  함께  동심  계  지향하   학  태도  

엿볼  다. 

  한  사용하  내 내  말  시 에  그것  내도 한 강

 꾸 주  말  사용하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내 내  

말  한계에  탈피하  해 신   어  새 운 내 내  말

 만드  것  시도하 도 한다. 그  러한 시도  그  에  

동  만들어 주어 욱 고 생동감  가 고 다.  그  새 게 

태어  개 하여 사용할 도 어감    많  사용하 다. 

 동  운 감  살리  과  여하여  과  함께  

계  지향 에 도달하고 다  것 다. 것    동 거  

동시가 주  루고 다   감 한다  그가  에   

시한 것  당연한 다.

  상과 같   동 에  어  태어  사용   다. 

어 태어  어린 들  시에   견  것  어  어 상  특징

도 하다.213)  미   어 도 하게 연결 어  체

에 맛 러운 감각  여한다. 상징  타  어  태어  사

용   시 신  동심지향에  맞춰 동심  계  향하고  하  

심리  에  한 고 볼  다.

3.3.3. 한 우리말  지향

213) 훈,『어린 말 연 』, 개 사, 1983, 25~29쪽. 



- 93 -

  시  시   극 하  해 시어  취사 택한다. 경우에  

시  운  지   어  하  에 시 들  시어  골  사용하 도 

한다. 시  운   지    우  시 에  하  시행 

에 들어가  보  가 해  하 , 원  한 어   가지각

색 어  상  언어  운  지하  어 다.  

  그   다 한 시어  재  사하여 그 시어들  행과 연에  

복, , 병  등  다 한 사  사용했다. 한 다운 우리말과 어린

 에 맞  진한 시어들  사용했다. 런  리듬  하여 그  

   리 고들   원  었다.   에 드러

 시어   그  어릴  언어체험과 하게 연결 어 다. 그  

 에 해 우리말과  든 매체에  사 지   시 에 

그  시어  택에 한 우리말  항상 우 시한다. 

내가  상에 태어   운  <하루가 다>  본 

다. ‘하루가 다’  우리말   다. 어린 생각에도 

우리 에도 한   ‘하루’가 다  말 가? ‘하

루’  본  닌가? 그런 걸 생각하니 한 생각  들어 본 

 하루에 항해  우리  지어 신  지에 했다.214)

  럼 본말 쓰  강 당하   강 에 시  보낸 에

게 우리말  없  한 것  다가 다. 그  신  지에 한  

에 울 , 리, , 사귀 등 한 우리말  원 없  

사용하여 다운 과 새싹  만 한   하 다. 특   가

다주  망      루어 미심 하다.  

 내 에   하루 리    한 우리말  우리  , 

우리   마 껏 고 싶  심  다.  우리말 사  

  에  시 었  것 다.  

  어린  염 에 고 하  동시  시어 택에 어  한 다. 그

 그가 주 사용하  언어들  보  , , 새, , 색 등  한 

우리말  감각  언어가 다. 특  그  시어 택  어 사  

214) ,『 가 없고 보 (  그 1)』,  집20, 웅진  1988,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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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루어    다. 실  그  ‘주 ’  ‘ ’, ‘ ’

 ‘ ’ , ‘ ’  ‘지하도’  ‘ 다리’  ‘ ’, ‘매 ’

 ‘승 ’  ‘   곳’  ‘ 타  곳’  꿔 쓰도  주 하

도 했다215). 한  시어  택할  개  사어  피하고 어

린 들에게 게 다가갈  고, 근감     상어  하

고 고  것 주  시어  택했다. 듯 말   어  

 고 드럽게 연마하여 쓰도  주 한 것  우리 말 사용   사

 고  본단계  여겼  다. 것   생  학

도 했다. 

  실  그  에 사용  시어  도  살펴보  한 우리말  

닌 것  쟁, , 통 , 고향 등 한 쟁과    편과 한

산, 산, 내 산, 산 등 지 에 한 낱말 에  거  없   

 다.

   한 우리말만  가질   생동감  하고 하

 공한 가다. 특  에 그  3 ‧ 4  7 ‧ 5  통   

용해  생동감  산했고, 후에도   사용  겼다. 

그랬 에 그    800여 편  동  리어질  었다.

  에 사용  시어들  한 우리말  가 어, 동 어, 식

어, 연어 등    미 지향  어 가 , 러

한 시어  하고 진한 동심  계  지향한다.   동심  

할    질, 연 리 , 매 타   미  계  

할   , 새벽, 그리고 사계 (특  )  시어에  주  타 고 

다. 런 시어  통해  맑고 한 어린  습과 꿈, 그리고 망  함께 

담 내고  도한 가  심리   할  다. 그  시에  한 우

리말  가 어( , 엄마, , 언니, 동생 등), 동 어(동 , , 곤충, 어

, 충  등), 식 어( , , , , , 열매 등), 체어(해, 달, 하 , 

별,  등), 연 경어(산, 강, 다, 들 등) 등  사용 었 ,   

시어들  한 동심과  동심  계  연결 어 타 다. 그  에 

망  고 한 운  가진 시어들  주 등 하  , 어린

215) ,「  달  시  필: 간 말들」, 한지 행 공 , 1966,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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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한 동심  러주고 그  해 망 고  미  꿈  가질  

도  하  가  가  할  다. 한  어린 들  겨 

고 하  동 에, 어린  에  맞  시어  사용해 거움과 

망, 그리고 건강한 신  함께 해 내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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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동(石童)  13  1924 에 ≪신 ≫에 < >   

 동  시 한 후 2003 생  마감할 지 80여 간 한  

동  한 가 다. 1932  그가 낸  집『  동 집』  ‘우리

  동 집’  과 1933  『 어 린 』  집

에 ‘  동시  말  사용’한  등  학  과 에도 그  동시  

동   동극, 동 , 필 등 동 학  다 한  들  어린

 한 1,200여 편   보 다. 특  그    800여 편  동

 만들어   한 가 었고, 그 들   간  통  

 가  역할  했다. 한 그  우리  어린   해 낸 

 한평생  어린  함께 어린  해 산 사 다. 

  본고    다 한  , 1200여 편  800여 편   

동 가 동 학과 어린  에  향  지 하다  것에 하여, 그

 동   동  특  연 하  것  목  하 다. 그러  해  

 동 에 드러  가 식  근거  과  경에   

 동 , 그   특  주  과 재  , 그리고 식 (언

어 )  어 집  연 해 보 다. 

  첫째,   다보  게  동  동시  경계  

함  없  해, 동  동시   보 다. 한마  하 , 동

 한 식  고  리어질 것   한 것 고 동시  동

보다 식에  운 것 다. 그러   경우 신  들  상당

 곡  여 리  가 니 도‘동 ’  지 한  다.  

원    해 하 , 여타  사  곡  여 

 리어지지  동 도 상당  다  것  미한다.

  동  특  다 과 같다.  동  각 에 맞게  용  곁

들    게 어진 것  다. 한 동  시  짜  

복  마  컫  (節)  것  어, 같  리  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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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對句)  루어  다. 동  어린 들에게 말  가

  행 에 하 도 한다. 

   같  특  동   해 고,  해 ,  

해 고, 어 과 어린 들  통  할   학 식  할  다. 

한 가  동  동시  달리 시간 과 공간  갖  달   

다. 그  동  동시 럼 미지, 상징, 가  개  여지가 없

 신 달에 용 한  고 다. 한 동  운  에 막

한 향  미  시어  역할  동시보다 훨  다.

  

  째,  동  보 다.

   동  워드  고 함  가 경과 시 가 한 역사  상

 극복하   었다. 동심  말    어 과 어린 들  꿋

꿋하게 지지해    돌  생각  그   동  어 갔

 것 다. 특  그  동  통해 어린 들  진 하고 다운 동심  

지 주  해 평생  쳤 , 신  동   동   사  변 시

 한   겨 가  하여  사  계몽운동  산시

고 하  열망  한평생  보냈다  것    었다.

  째,  동  주  과 재  , 그리고 식  

 어 그 격과 특  살펴보 다. 

   주  에  그  들  과  , 민  삶과 민

 실, 어린  상과 연 등  가지  집 할  었다. 

   ,  울하고 에  민  상 에  어린 들  하고 

한 동심  지 주  것만   미  해   다  가 식에  

었다. 

  한 그  에 내재 어  실  그가 ‘동심 사주 ’니 ‘ 실

과  리한 주 ’니 하    평가  색  한다. 냐하  

그가 그  에  한 웃  민들   고  실에 하고, 

하고 고단한 실  극복하  한  고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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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  다.    살펴본 결과, 그  에  

실도피가 니 , 달픈 삶  살 가  민들과  맞 고 그들  삶  

 특  트  타고  학  시 도 하고, 민 과 가  

역사  실에 극  하  경향  다  것  게 었다.

  한 그   재  주  어린 들  상과 연에  다. 한 

상과 매  맞닥 릴   평 한 연 에   재  , 

에  어 고 핍한 삶 에 도 어린 들  하고 한 동심  지 

  미  할  게 했다. 그리고 후   사  

과 경   해 질  해지  태에,    어린

들  상  감사함  고 사  것  어하여 상과 연 에   

재   그가 러 고 싶  생각  에 했다.  

  재  에  ‘ ’  ‘엄마’, ‘ 연’  어  살펴

보 다.   꿈과 상, 고향과 연, 가  사 과 웃 그리고 각

한 실  상  함 등  재  용 어 골고루 담겨 지만, 특  

가  주 용한 것    가지  다.

   그  생  통한  결산했다고 해도 과언  닌 집

『새싹   집 30 』 체에 ‘ ’(어린 )  가  도 가 

 재다. 그가 ‘ ’  시어  통해 하고  했  시  계  ‘맑 , 

, , 진, ’ 등 었    었다. ‘ ’  시어

 통해 하고 맑  동심  주  고 행복한 운  했 , ‘  시

어가 내포한 함과  미지   평생  고 한 것 었다. 

   째  그  에 많  타  시어  ‘엄마(어 니)’다. 그  

 에  어 니  신  재충 할   맑  공간, 생  꿈틀

 공간, 든 상  삶  고단할  시 피신할   평 런 공간

다. 그   내  재충 하고, 살 갈  주  상   그 ‘어

니’, ‘엄마’  것 다.

  한  에  연과 계  시어  어린 들에게 꿈과 망  

주고 동경  상  주  사용 었다. 러한 시어들  그  에  

하고 진한 동심과 맑고  계   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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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특징지    식   리듬 , 어 

태어, 우리 말 등  어 연 해 보 다. 

   리듬과 에  그  에  3․ 4  7․ 5  등   가지

고 복  통해 리듬  살리고,  용해  미  살리  

 과  얻  동  많  다. 그러  그   에 하지 고 

 4·4 , 6·5 , 8·5  등 다 한  시도하 도 하고,  

에  어   시 태  보 도 하다가, 후 에  6·5  7·5

  갖 게 다.  동심  담  해  행과 연에  복, , 

병  등  용하  다 한 사  사용  통한 리듬  과가  

  필 했  다. 

  한 그  에  어  태어   용하 다. 그  언어  리

듬   시어  변용하여 어  태어  다 하게 용하고 개 하여 

 게 그 내고, 그 운 미에다 체  했다. 뿐만 니  시각  미지

 청각  미지  달하  어 태어가 매개 용  하여 욱 생

동감 고 감각  하 다. 

  마지막  그  다운 우리말과 어린  에 맞  진한 시어들

 사용했다. 런  리듬  하여 그     리 고

들   원  었다.

  상  연 들  합해 볼   평생 동  그가 한  통

해,   어린 들에게 하고 한 동심  지 게 하  해 각고

  다했다  것    었다. 그   하 하 에 고 맑  동

심  들  도  재  , 식  에  어린 들  

에 맞  것들  용하    하 고, 어린 들     리

듬  사용하  해 많  시도  했었 도   었다.

  그  평생  어린  어  승  생각하  살 다. 한 어린 말

 미  망  생각   동에 매진했다. 어  어린 ,  

 어린  미  어린  해 어린  같  마  살 ,  에 

동 학과 어린     해  생  쳤다고 해도 지

지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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